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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기록정보서비스(Archival Reference Service)
-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도록 돕는 행위
- 인터넷을 통한 기록물 검색에도 중요한 역할 수행
- 기록정보서비스의 공공성

장애인 기록정보서비스의 현황
- 연구 부족 : 장애인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미진
- 사례 부족 : 물리적 접근성과 서비스 이용에서 장애인의 높은 진입 장벽 존재

국가기록원 웹사이트 역할
- 국가기록원 웹사이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기록관 온라인 서비스 창구로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웹 환경을 제공해야 함

웹 접근성
- 현준호(2006) : 장애인·고령자를 포함한 어떠한 사용자든지, 또는 어떠한 기술환

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2. 연구 필요성

자동평가의 한계

- 기술적 오류 탐지는 가능하

나, 실제 이용 맥락과 장벽

파악에 제약 있음

- 실제 이용 장벽 파악 어려움

전문가 평가의 한계

- 스크린리더 기반 과업 수행

문제를 포착하지 못함

- 사용자 관점 부재

기록관리학 공백

- 시각장애인 이용자를 평가

주체로 한 과업 기반 접근성

연구가 부재함



3.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원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자동평가와 시각장애인 이용자 평가를 병행하

여 기술적 접근성 오류와 실제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로 시각장애인 이용자를 고려한 기록관 웹사이트 접근성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K-WAH 자동평가 결과,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에서는

어떠한 기술적 접근성 오류가

나타나는가?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국가기록

원 웹사이트의 주요 기록정보

서비스 과업 수행 과정에서 어

떠한 접근성 장벽을 경험하는

가?

자동평가에서 탐지된 오류와

이용자 평가에서 관찰된 장벽

은 어떻게 일치하거나 불일치

하는가?

>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의 접근성 개선방안은?



4. 연구 설계 및 방법 4단계(1)

1단계 문헌연구

- 기록정보서비스 개념

- 웹 기록정보서비스 유형

- 시각장애인과 정보접근 유형

상위 영역 서비스 유형 선행연구와의 대응 관계

정보 제공

기관 및 이용 안내 서비스
‘기관 및 이용 안내’(장희정, 2012), ‘기관 소개 및 안
내’(김현지·이해영, 2009), ‘기록관 안내’(설문원, 2008)

정보 제공소장기록 및 컬렉션 안내 서비스
‘소장기록 안내’(설문원, 2008), ‘소장기록 이용 안

내’(장희정, 2012)

정보 검색 열람

검색 및 탐색 서비스
‘검색도구 제공·검색서비스’(설문원, 2008), ‘검색 용이
성·계층성’(장희정, 2012), ‘검색도구’(임진영·이해영, 

2020), ‘검색 기법’(김현지·이해영, 2009)

정보 검색 열람검색결과 활용 서비스
‘검색결과의 활용성’(장희정, 2012), ‘검색 결과 활용(임
진영·이해영, 2020)’, ‘검색결과의 활용(김현지·이해영, 

2009)’

정보 검색 열람온라인 열람 및 이용 신청 서비스
‘열람서비스(설문원, 2008)’, ‘온라인 열람(임진영·이해
영, 2020)’, ‘기록물 이용(장희정, 2012;김현지·이해영. 

2009)’

이용자 지원

기록 콘텐츠 및 전시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설문원, 2008)’, ‘전시·기록 정보콘텐

츠(김현지·이해영, 2009)’, ‘다양성·적합성(장희정, 

2012)’

이용자 지원교육 및 연구 지원 서비스
‘이용자 교육·연구지원’(설문원, 2008), ‘교육 및 연구

지원’(임진영·이해영, 2020)

이용자 지원출판·홍보 및 활용 촉진서비스
‘활용촉진 서비스’·‘홍보’·‘출판’(설문원, 2008), ‘홍보’(임

진영·이해영, 2020)

이용자 지원상호작용 및 이용자 참여 서비스
‘상호작용성’(장희정, 2012), ‘이용자 참여’(임진영·이해

영, 2020), ‘상호작용’(김현지·이해영, 2009)

이용 환경 웹 인터페이스 및 접근성 지원 서비스
‘네비게이션’,·‘화면 디자인’·‘접근 편의성’(장희정, 2012), 

‘온라인 접근성’(임진영·이해영, 2020)



4. 연구 설계 및 방법 4단계(2)

2단계 국외 사례조사

- THA, NARA, LAC 웹사이트의 제도적

인프라 조사 후 개선방안 도출

항목 TNA(영국) NARA(미국) LAC(캐나다) 국가기록원(한국)

법적 근거

「Equality Act 2010」, 
「Public Sector Bodies 

(Websites and Mobile 
Applications) (No. 2) 

Accessibility Regulations 

2018」

「재활법(Rehabilitation 
Act)」제508조(Section 508)

「Accessible Canada Act」
(ACA 201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
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

용 보장)

최신 적용 기준 WCAG 2.2 AA WCAG 2.0 AA WCAG 2.1 AA KWCAG 2.2

접근성 선언문 구체적 선언문
디지털 접근성 페이지(준수

선언 중심)
접근성 계획 및 연간 진행

보고서 공개
인증마크 게시
선언문 미확인

비준수 항목 공개
성공기준 번호 포함 구체

공개
제한적

항목별 장벽 인정, 성공기
준 미명시

미흡

테스트 이력 공개 DAC 테스트 연도 공개 제한적
2028년까지 전수 감사 목

표 명시
미흡

보조기기 호환성 명시 특정 스크린리더 명시 특정 스크린리더 미명시 특정 스크린리더 미명시 미흡

기록 검색 서비스 접근성 Discovery 포함 제한적
이용자 52% 장벽 경험 공

개
미흡

콘텐츠 형식 HTML, PDF, 스캔자료 등 HTML, PDF, Word 등
디지털화 기록물, 전사문서, 

스캔 이미지 등
PDF, HWP, Excel, mp4 등

대체 형식 제공
점자, 오디오, 큰 글자 등
요청 가능, 10영업일 응답

대체버전 요청 가능, 기간
미명시

점자, 오디오, 큰글자 등, 5 
영업일 응답

미흡

피드백 채널
이메일, 전화, 라이브챗, 외
부 구제 절차(EASS) 안내

508 전용 이메일, TTY 711
온라인 양식, 이메일, 우편, 
전화, TTY, 5 영업일 응답

미흡

이용자 참여 평가 UX 테스트 참여 경로 마련 제한적
2026년까지 장애인 참여
협의 프로세스 수립 목표

제한적

종합 평가 가장 투명하고 실무지향적
법적 기반 및 전담 채널 강

점, 투명성 중간
조직적 개선 체계 강점, 기

술적 세부 공개 미흡

인증 기반 양호, 투명성 대
체 절차 이용자 참여 보완

필요



4. 연구 설계 및 방법 4단계(3)

3단계 자동평가

- 국가기록원 주요 페이지를 선정하여

K-WAH 도구로 KWCAG 2.2 기반 접

근성 오류 점검

- 항목별 오류율/페이지별 분포 파악하

여 기술적 접근성 오류 유형과 개선

우선순위를 파악함

원칙 검사 항목 점검 항목 점검 단위 점검수 오류수

1.인식의 용이성
5.1.1 적절한 대체 텍

스트
대체 텍스트 제공 이미지 347 0

2. 운용의 용이성 6.4.2 제목 제공 페이지 제목 제공 페이지 12 0

3. 이해의 용이성

7.1.1 기본 언어 표시 기본 언어 정의 페이지 12 0

7.2.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새창 열림 사전공지 링크 434 12

7.3.2 레이블 제공 입력요소 레이블 입력요소 205 5

4. 견고성

8.1.1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오류
발생 여부

페이지 12 12

8.1.1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개별 오류 개별 83



4. 연구 설계 및 방법 4단계(4)

4단계 이용자 평가

- 시각장애인 스크린리더 이용자를 대

상으로 5개의 과업을 수행하여

- 화면 녹화, 관찰 기록, 사후 설문 및

면담을 수행하여 실제 이용 장벽 및

개선방안 도출

1. 참여자 선정

- 중증 시각장애인, 최근 1년 내 공공 웹 이용 경험 보유

2. 장비 환경 설정

- 센스리더 중심, 크롬 브라우저, 개인 설정 유지

3. 과업 수행

- 총 5가지의 과업을 수행함



4. 연구 설계 및 방법 4단계(4)

과업 시나리오

1) 대전 본원 전시관의 전신 내용과 견학 안내 정보를 찾아주세요.

2) 진행자가 제시하는 키워드로 기록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 목록에서 원문 서비스 온라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록 1건을 선택해 주세요.

3) 방금 선택한 기록 상세페이지에서 생산기관, 생산연도를 확인하고

원문 또는 파일을 열 수 있는 버튼이나 링크가 있는지 찾아 접근해 주세요.

4) 기록물 컬렉션에서 디지털 컬렉션 또는 전시 컬렉션을 찾아 콘텐츠 1건을 선택한 뒤 해당 콘텐츠의 제목

과 소개 내용 또는 주요 하위 주제 1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5)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에서 기록물 사본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찾아,

신청 절차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조건을 파악해 주세요.



4. 연구 설계 및 방법 4단계(4)

4. 데이터 수집

- 화면 녹화 및 녹음으로 스크린리더 탐색 패턴 및 행동을 파악함

5. 사후 면담

- 반구조화 면담으로 이용자 경험, 접근성 장벽 원인을 파악함

6. 분석

- 사건 단위로 코딩 후 KWCAG 2.2 매핑하여 자동평가 결과와 교차 비교함



5. 분석 방법 및 분석틀

1. 자동평가 분석

- 자동평가 결과를 KWCAG 2.2 4원칙 체계로 재분류하고, 항목별 오류율과 페이지별 분포를 분석함

2. 과업 수행 분석

- 5개 과업의 완료율, 소요시간, 오류 발생 빈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함

3. 화면 녹화 분석

- 스크린리더 탐색 패턴과 장벽 사건을 분석함

4. 면담 분석

- 내용분석을 통해 주관적인 어려움과 원인 그리고 개선 요구를 파악함

5. 통합 분석

- 자동평가와 이용자 평가 교차 분석을 통해 장벽을 분류함



6. 이용자 대표 사례 분석

구분 P10 대표 사례

과업 3.1절 기록 검색 후 상세검색에서 원문서비스 온라인 제공 기록 선택

과업 성공 여부 성공했으나 반복 오류와 높은 탐색 부담 발생

관찰 장면
공개구분, 원문서비스, 기록물 형태 등 필터를 순차 탐색하다가

“검색 조건을 선택해주세요” 오류 반복

참여자 설명 입력 서식이 많고, 어떤 필터를 어떻게 써야 할지 어렵다고 설명

KWCAG 매핑 5.3.3 명확한 지시사항, 7.3.1 오류 정정, 7.3.2 레이블 제공

연구 의의 자동평가로는 드러나기 어려운 실제 이용 맥락의 접근성 장벽 확인



6. 예상 기여 및 향후 계획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자동평가와 시각장애인 이용자 평가를 결합하여 기술

적 접근성 준수 여부와 실제 이용 경험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장애인 이용자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를 보완하고, 

기록관 웹사이트 접근성 평가에 실제 장애 이용자 경험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음.

본 연구는 참여자 자료에 대한 코딩과 KWCAG 2.2 기반 매핑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후 자동평

가 결과와 이용자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자동평가에서 탐지된 문제와 실제 이용 과정에서 관찰된

장벽이 어떻게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지 분석하고자 함. 또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접근성 장벽을

중심으로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의 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기록정보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접

근성 개선방안을 제안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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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지역 소멸의 위기와 함께 지역의 기억 또한 빠르게 소실되고 있음

기록학계의 오랜 질문 가운데 하나, 공공영역의 기록만으로 사회의 기억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가?

학계의 흐름 역시 증거 관점에서 기억과 정체성, 공동체, 나아가 생성 중심의 논의로 확장되어 옴

지역 현장에서 지방문화원은 오랜 기간 지역 기록화를 수행해왔으나, 기록학계의 연구 대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 기록관은 민간기록 영역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음

지역 민간기록관리 체계 내, 두 조직의 역할과 관계를 다룬 기록관리학 영역의 실증적 논의는 부족한 상황

이에 본 연구는 두 조직을 통해 지역 민간기록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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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질문

지방문화원의 지역 기록화는 기록관리학의 민간기록 영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의 민간기록 영역 확장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두 조직은 지역에서 민간기록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두 조직은 각자 어떤 관점과 방식으로 민간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현재 지역 민간기록관리 체계의 한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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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질문

기록이라는 세계의 영역을 구분해 볼 수 있다면 ㅡ 지역 기록의 영역은 누가 고민할까?

기초자치단체 기록관
공공 영역의 기록관리기관

규모 : 전국 228개
근거법 : 공공기록물법
업무 : 평가·폐기·이관 중심

지방문화원
민간 영역의 기록생산·수집주체

규모 : 전국 232개
근거법 : 지방문화원법
업무 : 수집·생산 중심

두 조직은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로 지역 민간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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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문헌연구와 심층면담 기반 질적연구 수행

인터뷰 기간 : 4.14.(화) ~ 5.18.(월)

참여자 : 26명 (지방문화원 실무자 16명,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원)* 기록연구사 10명) 

문화원은 최근 3년 내 지역 기록화 사업/활동이 활발한 곳 중심 유의선정 

기록관(원)은 ‘기초자치단체 기록관 연구모임’에서 활동 중인 민간기록에 관심을 두고 있는 기록관 선정

총 31시간 인터뷰 데이터 수집 및 전사 완료, 현재 초기 분석 단계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공공기록물관리기관이라는 기능적 공통성에 주목하여 기록관과 기록원을 함께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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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기록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 방식
초기 분석 주요 이슈 ①초기 분석 주요 이슈 ①

지방문화원

기록의 유형을 책·사진·영상·유물·박물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

마을조사, 구술채록, 시민기록가 양성교육 등 지역사와 문화활동 접목한 기록 활동 수행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지방문화원의사업)과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근

거한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중심

매뉴스크립트(manuscript repository) 접근 방식의 ‘기록화’성격이 강하게 나타남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역학 아카이브’

기록 활동이 축적될수록 문화원 내부에서는 공적 보존체계 및 전문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함께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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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기록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 방식
초기 분석 주요 이슈 ①초기 분석 주요 이슈 ①

기초자치단체 기록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법정 업무 중심, 민간기록 업무 수행을 위한 조례 제·개정 수반됨 

대체로 문서 형태의 기록물 중심 인식

시민과 가까이 갈수록, 형태 구분의 범위도 확장되며 민간에서 생산된 기록의 ‘날 것’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 인정

민간기록 업무는 공모전 방식의 수집(기증) 사업, 기록화 사업(용역), 지역민 참여·주체 프로그램

일부 면담에서는 자료집 형태 결과물을 기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나타남

    → 기록전문직 간에도 기록의 개념과 실천 방식에 대한 포용력/수용도 차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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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조와 역할 인식
초기 분석 주요 이슈 ②초기 분석 주요 이슈 ②

지역에 따라 문화원이 지역사·지역문화 허브 역할 수행하기도 하나, 

        공공영역에서의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부재하거나 미약할 경우

일부 소수 문화원이 지역사 영역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을 경우, 

        기록관의 역할 확장이 어려워지는 긴장도 나타남 

기록관은 조직 내부에서조차 서무 수준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축소하여 인식하는 어려움 존재

기록관은 민간기록 업무 시작 후, 오히려 기관 내부에서 지역 기록을 찾는 창구 역할이 부여되기도 함

   → 문화원과 기록관의 위상·역할은 지역 내 문화기반 수준 및 조직 내 기록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과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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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간기록 영역의 연결과 협력 양상
초기 분석 주요 이슈 ③초기 분석 주요 이슈 ③

느슨한 연결은 이미 존재

기록관 업무에 문화원 관계자들이 참여하거나 공동 회의에 참석한 사례

담당자 간 왕래와 정보 교류,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서로 접촉했던 경험 존재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존재

일부 연구사는 문화원과 기록관 모두 공간/설비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고 인식, 

       향후 기록관/문화원사 건립 시 공동 보존공간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함

지속적 협력 사례도 존재

일부 지역에서는 기록관의 수집 기록물 분류 및 정리(설명)을 문화원 부설 연구소가 수행하며 협력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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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간기록 영역의 연결과 협력 양상
초기 분석 주요 이슈 ③초기 분석 주요 이슈 ③

협력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작동 

기록관은 제도·행정·기록물 중심 언어 사용, 문화원은 지역문화·지역사·기억 중심 언어 사용

소관 부서의 차이도 연계·협력의 어려움으로 작동

기록관 : 총무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등 / 문화원 : 문화예술과

일부 문화원은 수집 기록의 소유권, 관리 권한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이러한 경향은 ‘기록관’ 조직에 대한 적대감이라기보다는,

오랜기간 문화원이 지역에서 공공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공백을 매워왔으나, 지방자치제의 발전으로

               점차 그 영역을 공공영역이 채워가면서 경험해 온 역할 축소로 인한 위기감의 맥락과도 연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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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한계와 긴장
초기 분석 주요 이슈 ④초기 분석 주요 이슈 ④

지방문화원 

[근거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법률 제17417호)    

[자치법규]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지방재정으로 운영되나, 법률상으로는 민간법인, 지역 안에서는 ‘공공기관 같은’, 허들이 낮은 공공기관

문화원 회원의 지지를 받는 문화강좌 사업보다 기록화 활동의 영역을 우선순위로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

설령 지속해 나가더라도 보조금 총액한도제의 적용을 받기에 수집·생산주체에서 관리주체로서의 확장에는 구조적

한계 존재  → 일정 한계에 도달한 일부 문화원은 소속 지자체로의 이관을 추진하기도 함

재정자원의 한계로 인해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전문인력을 영입하더라도 기존 문화원 인력과의 역할·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쉽게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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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한계와 긴장
초기 분석 주요 이슈 ④초기 분석 주요 이슈 ④

기초자치단체 기록관 

[근거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6호)

[자치법규] ○○ 시군구 기록물 관리 조례 / ﻿민간기록물 수집 관리 조례

‘1인 기록관’을 벗어나더라도,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부여되는 상황

조직 내부에서 기록전문직의 역할과 중요성, 가치에 대한 인식 미약 

일부 연구사들은 민간기록 영역 확장을 통해 기록관 역할과 중요성을 성과로써 보여줘야겠다는 전략적 의지 

단순 업무영역의 확장이 아닌, 공직사회 안에서 기록전문직의 역할과 존속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민간기록 업무에 대한 내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록전문직의 역량을 보여주고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국고보조금 사업을 일종의 파일럿 성격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양상도 나타남

13



구조적 한계와 긴장
초기 분석 주요 이슈 ④초기 분석 주요 이슈 ④

실제 사례

문화원이 수집한 기록물을 문화원 공간의 한계로 인해 지자체로 이관하려고 했으나, 

       지자체의 결정은 기록관 아닌 문화예술과로 → “부잣집에 입양 보내는 마음으로”

수집해 온 기록물이 자료실에 보존되어 있고 그중엔 귀중한 자료들도 다량 존재하나, 

       지자체에서는 적절한 보존 공간 마련을 위해 별다른 방안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도난, 화재 가능성에 불안 …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해야 하나”

민간기록으로의 확장을 꾀하다가도 문화예술과의 도서관, 문화원 업무와 ‘비슷한 것 아니냐’는 반복된 조직내부

및 지방의회 질의에 대한 피로 누적, 예산을 지키기 위한 협상의 지속

기록관 공간 문제에서 비롯된 한계 있는 영역 확장으로 인한 고민, 연구사 1명에게 과중한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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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정리

두 조직을 통해 본 지역 민간기록관리 체계 개선 문제는 법·제도, 조직 구조와 내부 인식, 전문성의 영역,
지역 내 위상, 개인 실천과 리더십 전략이 중첩된 복합적 사안으로 확인됨
지방문화원은 지역사·지역문화 기록화 과정 속에서 

       기록을 조직의 역사와 정체성, 역할과 연결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지방자치단체 기록관은 민간기록 영역을 통해 조직 역할 확장을 모색하고 있었으나, 

        공직사회의 구조와 조직 내 인식의 한계를 함께 경험하고 있었음
동시에 현장에서는 이미 느슨한 연결과 부분적 협력이 형성되고 있었으며,

        “누구라도 기록을 남기면 좋다”, “경쟁 대상이 아니라, 상호 협력의 대상”이라는 인식 또한 다수 확인됨
연구 초기 단계에는 기록관은 증거 중심, 문화원은 기억 중심의 인식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각 조직이 처한 단계와 역할에 따라 교차하거나 역전되는 양상 또한 일부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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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이연구는대형언어모델의 AI-Vision 기능을활용하여전자
문화문서를판독하고메타데이터자동추출의가능성을검
증하고자한다.

• 실험에는 Google의 Gemini, Anthropic의 Claude 그리고 Open
AI의 ChatGPT 세가지언어모델을사용하였으며, 프롬프트
를작성한다음기록관에보존되어있는문서에대한메타
데이터추출을요청하였다.



2. 실험의설계

• 가. 실험대상문서

-기관: 경상남도합천군

-연도: 2005년

• 나. 언어모델 선정(2025. 12. 기준)

1. Google Gemini 3.0

2. Anthropic Claude Sonnet 4.5

3. OpenAI ChatGPT 5.2



2. 실험의설계

• 다. 기록관리메타데이터표준
요소명 의무수준 요소명 의무수준

생산자 필수 일시 필수

기록계층 필수 생산이력

기록식별자 필수 보존기간 필수

기록물명 필수 권한 필수

기술 위치

주제 관리이력

전자기록물 여부 필수 이용이력

유형 필수 보존이력

매체 관계

크기 필수 무결성체크



2. 실험의설계

• 라. 평가의척도

• 1. 정량평가

가) 정확한추출 1.00점

나) 일부만추출 0.50점

다) 부적절한내용 0.00점

• 2. 기술(요약)의경우정성평가방식을활용함



2. 실험의설계

• 마. 평가점수에대한가중치설정
항목 가중치 난이도 근거

생산자 0.09 중 문서 내에서 해당 내용 식별

기록식별자 0.09 중 문서 내에서 해당 내용 식별

기록물명 0.07 중 문서 내에서 해당 내용 식별

기술 0.19 상 언어모델의 판단

분류 0.03 하 프롬프트대로 입력

일시 0.07 중 문서 내에서 해당 내용 식별

생산이력 0.09 중 문서 내에서 해당 내용 식별

보존기간 0.17 상 언어모델의 판단

권한 0.17 상 언어모델의 판단

관리이력 0.03 하 프롬프트대로 입력

합계 1.00



3. 실험의결과

• Gemini 3.0
항목 내용 평가

생산자 지방토목주사보, 지방토목주사, 건설과장, 부군수, 합천군수 1.00

기록식별자 건설과-2591 1.00

기록물명 봉산도로 수해복구공사 시행 1.00

기술 합천군 봉산면 술곡리지내 도로복구(L=300m)를 위한 봉산도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1.00

분류 기록물건 1.00

일시 2005. 2. 24. 1.00

생산이력 합천군 건설과 1.00

보존기간 준영구 0.50

권한 공개 1.00

관리이력 합천군 기록관 1.00



3. 실험의결과

• Claude(Sonnet) 4.5
항목 내용 평가

생산자

작성자: 경리담당주사

협조자: 제부과장

결재자: 건설과장, 부군수, 군수

0.50

기록식별자 0.00

기록물명 봉산도로 수해복구공사 시행 1.00

기술
봉산도로 수해복구공사를 합천군 봉산면 송곡리지내 도로복구 L=300m 구간에 사업비 1,153,085천원(계), 947,26

6천원(도급액), 171,615천원(관급), 34,204천원(폐기물)으로 착공일부터 12개월간 시행하고자 함
0.50

분류 기록물건 1.00

일시 2005년 0.50

생산이력
부서명: 지방토목주사보, 건설과

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1.00

보존기간 10년 1.00

권한 공개(전부 공개) 1.00

관리이력 합천군 기록관 1.00



3. 실험의결과

• ChatGPT 5.2
항목 내용 평가

생산자
작성자: 지방토목주사보

결재자: 지방토목주사, 건설과장, 부군수, 군수
1.00

기록식별자 □ 0.00

기록물명 봉산도로 수해복구공사 시행 1.00

기술
합천군 봉산면 술곡리 일원의 봉산도로에 대해 연장 300m 규모의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총사업비 1,153,085천 원을 투입

하여 착공일부터 12개월간 공사를 추진하고자 함
0.50

분류 기록물건 1.00

일시 2005. □. □ 0.50

생산이력
건설과

합천군
1.00

보존기간 10년 1.00

권한 공개(전부 공개) 1.00

관리이력 합천군 기록관 1.00



3. 실험의결과

• 평가: Gemini > ChatGPT > Claude(Sonnet)
항목 Gemini Claude ChatGPT

생산자 0.0900 0.0450 0.0900

기록식별자 0.0900 0.0000 0.0000

기록물명 0.0700 0.0700 0.0700

기술 0.1900 0.0950 0.0950

분류 0.0300 0.0300 0.0300

일시 0.0700 0.0350 0.0350

생산이력 0.0900 0.0900 0.0900

보존기간 0.0850 0.1700 0.1700

권한 0.1700 0.1700 0.1700

관리이력 0.0300 0.0300 0.0300

합계(1.0000) 0.9150 0.7350 0.7800



3. 실험의결과

• Gemini > ChatGPT > Claude (정확도: 91.5% / 78.0% / 73.5%)



4. 결론
• 이실험을통해대형언어모델이문서를판독하고, 메타데이터를추출할수있음을알수있었다.

• 그결과언어모델을활용함으로써보다효율적으로중요기록물전산화사업을진행할수있을것으로생
각된다.

01

판독 가능성 확인

대형언어모델의 AI-Vision 기능으로 전자문화문
서 판독 및 메타데이터 추출이 가능함을 확인

02

모델별 성능 차이

Gemini 3.0이 91.5%로 최고 성능을 보였으며, 
모델별 추출 정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

03

실무 적용 가능성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무 활용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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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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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2022년 공개재분류>

[그림 1] 심의 내용

• 대상기록물: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 영상

• 검토결과: 비공개

• 사유: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 시간이 경과하여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비공개로 보존하는 것이

기록관의 역할일까?



02 연구 목적

연구 목적

• 개념과 판단 구조 검토: 개인정보가 포함

된 비공개 기록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

고 공개재분류 과정에서 개인정보 포함

여부가 어떻게 비공개 판단으로 작용하

는지 검토한다.

• 국내외 사례와 법령 분석: 국내외 공개 전

환 사례와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개인정

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공개 가능성

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한

다.

• 공개 전환 요건 및 개선 방향 제시: 위의

분석을 종합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

공개 기록의 공개 전환 요건을 체계화하

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

향을 모색한다.

연구 질문

①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개념과 특성은 무엇인가?

② 공개재분류 과정에서 비공개가 유지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③ 국내외 사례·법령은 어떤 판단 요소를 보여주는가?

④ 공개 가능한 기록으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⑤ 제도와 실무에서 작동하기 위한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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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구 설계

연구방법: 문헌·사례·법령 비교의 종합

1

문헌연구
개인정보·비공개 기록·
공개재분류 개념 정리

2

국내 사례
국가기록원·국회기록
원 공개재분류 검토

3

국외 사례
SLWA, British Library, 
Stasi, AHPN, 기업기록

4

법령 비교
한국·미국·EU·영국·독
일·프랑스 법제 비교

5

종합 분석
공개 전환 요건 및 정
책 개선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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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이론적 배경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복합성
공공기록물법·정보공개법·개인정보 보호법이 중첩되는 영역

공공기록물법
보존·관리
공개재분류 절차

정보공개법
공개·비공개 판단
국민의 알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주체 권리
개인정보 처리·보호

공개재분류 판단

• 공공기록물법은 공개재분류
절차를 마련

• 정보공개법은 공개·비공개 판단
기준을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규율

05

1 2 3

관련 법제들이 상호 연계되어 작동

하지 못할 경우 실무는 가장 안전한

선택인 비공개 유지로 기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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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국내 사례

국내 공개재분류의 현실: 비공개 사유 제6호 반복
국가기록원·국회기록원 사례에서 제6호 정보가 핵심 제약 요인으로 작동

국가기록원 2025년 비공개 연장 기록물

제3호
공익 침해

69,147건

제6호
개인사생활

253,577건

제2호
국익 침해

81건

핵심

국회기록원에서 비공개로 유지된 기록의

주요 사유는 제6호(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06

국회기록원 공개재분류(2019~2021)

→ 공개재분류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은

보호 필요성이 우선 적용됨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공개 전환 요건에 관한 연구 | 2026 한국기록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06 국외 사례

07

사례 기록 유형 공개 전환 계기 공개접근방식

호주

SLWA OHRRG
구술기록 디지털화, 접근성 확대 요구

온라인 공개, 권리 검토, notice-

and-takedown

영국도서관 Sound 

Archive
구술·음성기록

디지털 서비스 확대, 이용자 접근

요구

발췌 공개, 교육기관 제한 접근, 

스트리밍

독일 Stasi Records 

Archive

감시·정보기관

기록
체제 전환, 시민의 접근 요구

본인 접근권, 연구자·언론 제한

접근

과테말라 AHPN
경찰·국가폭력

기록

기록 발견, 인권기관 개입, 

사법적 활용

디지털화, DB 검색, 인증 복사본

제공

기업기록 기업·경영 기록
공익적·사회적 요구 증대, 학술적

가치 평가

연구 목적 심사, 연구자 제한

접근, 선별 공개, 온라인

목록·디지털화, 대학·외부기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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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법령 비교

08

구분 개인정보 보호 대상 사망자 정보 처리 공익적 활용 공개재분류

한국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사망자 정보도 사생활 보호나 유족 관

련 문제와 연결되어 비공개 판단에 영

향을 미침.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개 가능성 인정.
시간 경과, 사망 여부, 공익성 등을 반

영한 명확한 기준은 상대적으로 부족.

미국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을 취

득한 외국인.

법에 정해진 예외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음.

통계 연구 목적, NARA 이관·평가, 법원

명령 등 법률상 예외가 인정.

시간 경과보다는 법적 근거와 목적 적

합성에 의해 작동하는 성격이 강함.

EU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

연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

사망자의 개인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음. 

단, 사망자 정보 처리는 회원국 법률에

맡김.

공익적 보관 목적, 과학적·역사적 연구

목적, 통계 목적의 처리를 인정. 단, 적

절한 보호조치 요구.

공개재분류 논의에서 보호조치를 전제

로 한 통제된 활용 모델을 제시.

영국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

연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

사망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직접 대상에서는 제외.

영구보존 공공기록은 생성 후 20년 이

내에 TNA로 이관되며, 이관 이후 국민

열람·학술연구·역사적 검토 등 공익적

활용의 대상으로 제공될 수 있음.

일정 기간 경과 후 공개 가능성이 열리

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은 비식

별화나 접근 제한이 병행.

독일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

연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

사망 후 10년이 지나야 이용 가능. 사

망 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 출생 후

100년, 출생일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생성 후 60년을 기준.

일반 연방기록의 보호기간은 30년이지

만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록이나

현대사적 인물 관련 기록은 사적 영역

이 침해되지 않는 한 보호기간 적용이

완화

시간 경과, 사망 여부, 정보 성격을 결

합한 다층적 보호기간 구조

프랑스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

연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

개인은 사망 후 자신의 개인정보 보존·

삭제·공개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음.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필요

한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

사생활 보호 관련 기록은 일반적으로

50년, 사법·수사 관련 기록은 75년, 미

성년자 관련 기록은 100년 기준이 적용.

개인의 사전 의사, 유족 권한, 기록 유

형별 보호기간이 결합된 복합 기준 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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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공개 전환 요건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공개 전환 요건 4가지
판단 기준 · 재검토 조건 · 가치 평가 · 실행 기반

1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넘어선 다층적 판단 기준의 법제화

개인정보의 존재 여부만이 아니라 민감도, 시간 경과, 사망 여부, 공

익성, 학술적 가치, 부분공개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도록 법령·지

침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

2

시간 경과와 사망 여부를 반영한 공개 가능성 재검토

기록 생산 후 경과 기간, 정보주체의 생존 여부, 사망 이후 경과 기

간, 기록 유형별 보호기간을 반영하여 비공개 사유의 지속 여부 재

검토

3

공익적 요구와 학술적 가치에 따른 기록 의미의 재평가

인권 침해, 과거사 청산, 사회적 책임, 학술연구 등 공익적 필요가

형성된 경우 기록의 의미와 공개 필요성을 재평가

4

운영 체계 및 기술적 기반 구축

디지털화, 메타데이터 구축, 비식별화, 위험평가, 접근 권한 관리, 

notice-and-takedown 등 기술적·운영적 기반 구축

10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공개 전환 요건에 관한 연구 | 2026 한국기록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09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공개 전환 요건 및 개선 방안

11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공개 전환 요건에 관한 연구 | 2026 한국기록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09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공개 전환 요건 및 개선 방안

11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공개 전환 요건에 관한 연구 | 2026 한국기록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① 관련 법령 간 연계 및 정합성 강화

1) 「공공기록물법」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공개재분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법률 또는 시행령, 지침 차원에서 개인정보 민감도, 식별 가능성, 제3자 정보 포함 여부, 시간 경과, 정보주체의 생존 여부, 사

망 이후 경과 기간, 기록의 공익성, 학술적 가치, 부분공개 가능성, 제한적 접근 가능성 등을 공개재분류의 판단 요소로 명시

2)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비공개 사유의 적용 기준을 공개재분류 상황에 맞게 세분화해야 한다.

- 하위 지침이나 해석 기준을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이라도 공익적 필요, 학술연구 목적, 역사적 가치, 사망 여부, 비식

별화 가능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분공개나 제한적 접근을 검토하도록 명확히 해야 함

3) 「개인정보 보호법」과 기록관리 영역의 관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 공개재분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사망자 정보와 유족·제3자 권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

인지, 역사적·학술적 활용 목적이 있는 경우 어떤 보호조치를 전제로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

4) 세 법률을 연결하는 통합적 공개재분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5)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재분류 심의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공개재분류 심의 과정에 기록관리 전문가,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법률 전문가, 역사학자 또는 관련 분야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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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망자 개인정보 처리 기준의 명확화

1) 사망자 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생존자와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정보주체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기록은 원칙적으로 공개재분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비공개를 유지할 필

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비공개를 적용하는 방식

2) 사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기대수명을 활용한 추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정보 주체가 84세(2024년 평균 기대 수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개 가능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90세 이상

인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 사유가 없는 한 부분공개 또는 비식별화 공개를 우선 검토하며, 100세 이상인 경우에는

독일의 출생 후 100년 기준과 유사하게 공개 전환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방식

3) 출생연도나 사망연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록 생산 후 경과 기간을 대체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독일 연방기록법은 출생연도와 사망연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기록 생성 후 60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4) 사망자 정보 공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호주의 SLWA OHRRG 사례에서 활용된 notice-and-takedown 방식처럼, 공개 이후 이해관계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기록의 접근을 임시 제한하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공익성, 기록의 활용 가치 등을 다시 검토한 뒤 공개 유

지, 추가 비식별화, 부분 제한, 비공개 전환 등을 결정하는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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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익성 및 학술적 가치 평가 절차의 제도화

1) 공개재분류 과정에 ‘공익성 평가’ 절차를 명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 해당 기록이 ①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 행사와 관련되는지, ② 인권 침해·과거사·사회적 참사·부당한 행정작용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③ 공공정책의 형성·집행·평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지, ④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는지, ⑤

사회적 피해 회복이나 권리구제에 필요한 자료인지 등을 공익성 평가 항목으로 설정

2) 공익성 평가를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 아니라 단계화된 평가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공익성을 ‘낮음–보통–높음–매우 높음’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따라 공개재분류 결과를 달리 검토하는 방식

3) 학술적 가치 평가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 ① 기록의 희소성, ② 대체 자료의 존재 여부, ③ 특정 시기·사건·제도·집단을 설명하는 대표성, ④ 장기적 연구 가치, ⑤ 사회적 기억

형성에 대한 기여도, ⑥ 교육·전시·출판 등 2차 활용 가능성, ⑦ 기존 연구에서의 수요와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

4) 학술적 가치 평가는 기관 내부 판단에만 맡기기보다 외부 전문가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 공개재분류 심의 과정에 기록관리 전문가뿐 아니라 해당 분야 연구자, 역사학자, 법률 전문가, 인권 전문가, 지역사 연구자 등을 참여

시키는 구조

5) 연구 목적 접근 제도를 공익성·학술적 가치 평가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 연구계획서 제출, 연구윤리 서약, 개인정보 재식별 금지, 제3자 제공 금지, 인용·출판 시 비식별화 의무, 결과물 제출 등의 조건을 부

과하여 연구 목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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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운영 체계 및 기술적 기반 구축

1) 공개재분류 전담 조직 또는 전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는 공개재분류를 전담하거나 지원하는 조직 단위를 마련하고, 기관 기록관에는 공개

재분류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업무 경험과 판단 기준을 축적

2) 공개재분류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의 공개재분류는 기록관리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 법률 해석, 역사적 가치

평가, 비식별화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함께 요구

- 공개재분류 담당자에게는 정기적인 전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3) 개인정보 탐지와 비식별화를 지원하는 기술적 도구를 구축해야 한다.

- 시스템 차원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가족관계, 직업, 기관명, 지명 등 직접식별정보와 준식별정보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기능 필요

4) 공개재분류 업무를 지원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 비공개 사유, 개인정보 유형, 공익성 평가 결과, 학술적 가치 평가 결과, 공개재분류 결정, 비식별화 처리 내

역, 사후 이의제기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5) 공개재분류 결과와 판단 근거를 사례집으로 축적해야 한다.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제한적 접근 결정마다 어떤 법적 근거와 판단 요소가 고려되었는지 기록



10 의의와 한계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①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을 독립적 연구

대상으로 설정

② 국내외 사례·법령 비교를 통해 공개 전환 요건

도출

③ 공개재분류를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 활용

가능성을 조정하는 기록관리 과정으로 제시

13

연구 의의 한계 및 후속 연구

기관별 업무지침, 심의자료, 담당자 면담 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개 전환 요건과

개선 방안을 실무적으로 구체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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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의 공개 전환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공개재분류가 기존 비공개 판단을 반복하는 절차를 넘어 변화된 조건

을 반영하는 동적 기록관리 과정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

감사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기록연구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문직 윤리상의 딜레마 연구

1. 연구 목적
 현대 기록학은 과거 행정 효율성과 조직 중심 운영을 넘어, 기록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규범적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학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으로 인해 기록연구사가 
기록물 폐기사로 전락해 버린 현실(임희연, 2018)에 직면해 있다. 기록관리의 중점이 단순 보
존에서 이용자를 향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록전문가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끊
임없는 자기계발이 요구되지만(양지원, 2022) 정작 전문직 윤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기성찰
은 미진한 상황이다.
 사회 전반의 윤리적 기록관리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으나(김선교, 
2020), 그전에 기록전문직이 지향해야 할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고 내부의 인식을 점검하는 윤
리적 관점의 정립이 현재 국내 기록학계에 가장 시급한 학술적 과제일 것이다(이영남, 2016). 
따라서 외부의 변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기록전문직 스스로가 가치를 어떻게 내재화하고 있는
지에 대한 성찰 또한 필요하다. 특히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타 전문직 분야에서는 현장의 윤
리적 딜레마 연구가 활발한 반면, 국내 기록학계는 실무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갈등과 대응 
양상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직 기록연구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윤리적 
딜레마의 구체적인 경험을 발굴하고, 기록연구사의 윤리적 딜레마 조정 및 대응 방식, 그리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전문직 윤리
 전문직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장기적인 수련을 필수로 하고(김연경, 2013), 특정 영역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율성이 극대화된 직업(설문원, 2025)으로 높
은 수준의 윤리적 의무와 공공 봉사의 책임을 요구받는다. 즉, 사회는 전문직에게 업무의 ‘자
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공공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를 부과하며 이는 전문
직 윤리의 토대로 볼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전문직 공무원은 관료제적 특성으로 인해 다중적인 책임 구조에 
직면한다. 행정 책임성은 계층적, 법적, 전문가적, 정치적 책임성으로 분류되며 현장에서는 이
들이 동시에 중첩되어 요구된다(주재현 외, 2015). 이러한 책임성의 충돌은 실무자에게 윤리적 
딜레마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2,2 기록 전문직의 윤리적 가치 
 기록전문직의 윤리는 단순한 규범을 넘어 실무를 성찰하는 내재적 잣대이며(이소연, 2011), 
학계와 국내외 윤리강령이 요구하는 핵심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설명책임성과 민주주의 가치 구현이다. 기록전문가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설문원, 2025). 둘째, 기록의 보존과 진본성 
및 무결성 유지이다. 이는 기록의 정치적 악용이나 왜곡을 막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전문가적 
책임의 기초가 된다. 셋째, 아카이브 전환과 포스트모던 사조에 따른 사회정의 추구이다. 최근 
기록학계는 아카이브가 권력과 기억이 교차하는 해석의 공간임을 자각하고(이경래, 2026), 소



외된 소수의 기록화와 인권을 옹호하는 능동적 '아키비즘(Archivism)'을 강조하고 있다(이현
정, 2013).
 결과적으로 현대 기록전문직 윤리는 제도적 절차를 수행하는 기술적 관리자에서 벗어나, 접
근성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잡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실천적 판단 기준으로 재정의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윤리강령을 포함한 기록전문직 윤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공공기관 기록전문가가 
현장에서 겪는 실제 경험 간의 차이를 탐색하기 위해 문헌 분석과 질적 면담 연구를 병행하고
자 한다. 문헌 분석 단계에서는 선행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학계가 요구하는 기록전문직
의 핵심 윤리적 가치를 도출하고, 특히 국내외 강령에 내재된 핵심 가치를 체계적으로 도출하
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인 토픽 모델링(LDA)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기록전문가 대상의 심층 면담을 통해 공공기관 기록전문가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문직 윤
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실제 업무에서 나타나는 조정 및 대응 방안을 실증
적으로 분석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론과 실무 사이에서 나타나는 국내 기록전문가의 윤리 인식 
현황과 실천 양상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지향적 실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3.2 토픽 모델링
 국내외 기록전문직 윤리강령에 내재된 핵심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Google의 Colab을 사용해 
토픽 모델링(LDA)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ICA, SAA, ACA, ASA, ARA의 해외 
윤리강령의 영어 원문을 수집하였고, 국내 강령으로는 기록인선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국가
기록원 윤리강령을 영어로 번역해 전문 수집하였다. 이는 두 언어로 분석 시 언어별로 토픽이 
분류되는 시스템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데이터의 정제를 위해 파이썬(Python)의 영어 자연어 처리 툴킷(NLTK)를 관사, 전치사 등의 
일반 불용어를 1차적으로 제거하였으며, 토픽 분류를 방해하는 기록관리 윤리강령의 특성상 
조항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은 반복학습을 통해 추출하여 수동으로 추가 제거하였
다. 전처리가 완료된 텍스트는 단어들의 출현 빈도를 벡터화하는 CountVectorizer 함수를 적
용해 문서-단어 행렬(DTM)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대규모 빅데이터가 아
닌 소규모 데이터이므로, 기계적인 통계에 의존할 경우 과적합(Overfitting)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토픽 수(K)를 4개부터 8개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모델 학습을 반복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각 토픽 내 단어들의 의미론적 판별 가해성(Semantic Interpretability)이 가장 높고, 
주제 간 중복이 가장 적은 최적의 토픽 수인 K=6을 최종 선정하였다.

4. 분석결과
 LDA 모델 분석 결과, 국내외 기록전문직 윤리강령의 핵심 구성 요소는 총 6개의 토픽으로 
도출되었으며, 각 토픽별 확률값 상위 10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각 토픽의 의미론적 맥락과 상위 키워드를 바탕으로 명명한 6대 핵심 가치 요소는 (1) 
가치(Value), (2) 법적 기준(Standards), (3) 접근(Access), (4) 권리(Right), (5) 이용자 존중
(Respect, Users), (6) 책무/의무(Duty)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여한 각 토픽별 명
칭과 기록학적 정의 및 맥락은 <표 2>와 같다. 



토픽 단어(확률값)
Topic 1 value(12.99), preservation(10.30), principles(9.84), organizations(9.70), decisions(9.13), 

communities(8.85), individuals(8.83), research(8.61), activities(8.47), access(8.13)

Topic 2 standards(9.09), conduct(9.08), public(8.55), may(6.98), management(6.87), also(6.48), protect(6.36), 
behaviour(6.17), responsibilities(6.14), establish(6.14)

Topic 3 materials(20.66), work(15.37), access(10.43), public(8.24), holdings(8.17), understanding(6.82), 
may(6.52), seek(6.17), research(6.17), also(5.54)

Topic 4 individuals(19.66), documents(13.08), take(11.96), groups(10.66), work(10.48), public(9.40), 
rights(9.01), users(8.71), personal(8.48), access(8.21)

Topic 5 may(6.97), respect(6.58), users(5.94), personal(5.79), care(5.17), pressure(5.17), standards(5.17), 
available(5.01), interests(4.17), repository(4.07)

Topic 6 access(31.87), preservation(12.90), possible(10.93), including(10.79), restrictions(10.17), 
professionals(9.88), seek(8.17), individuals(7.78), management(7.47), duties(7.37)

<표 1> 토픽 별 상위 키워드 10개

5. 결론 및 후속연구 제안
 위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도출된 6가지 윤리 강령의 주요 가치는 학계와 규범적 차원에
서 지향하는 기록전문직의 표준적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규범적 가치들이 
실제 공공기관 기록관리 실무 현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직무 환경 속 어떤 딜레마가 
유발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무자의 생생한 경험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출된 6대 윤리 가치 요소를 분석 프레임워크로 기초 삼아, 현직 공공기관 기록연구사들의 
윤리 인식과 구체적인 딜레마 상황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 조정 및 대응 방안
을 탐색하는 질적 면담 단계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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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번호 토픽 명칭 핵심키워드 기록학적 맥락/정의

Topic 1 기록보존 가치와 공동체 
책임

value, preservation, 
principles, organizations, 
communities

기록의 보존(preservation) 가치(value)와 
원칙(principles)을 기반으로 
조직(organizations)과 공동체(communities)에 
대한 책임을 강조

Topic 2 공공 책임과 직무 수행 
기준

standards, conduct, 
public, protect, 
responsibilities

공공(public)을 위한 직무 수행(conduct) 
기준(standards)을 준수하고 기록을 
보호(protect)해야 하는 책임(responsibilities)을 
강조

Topic 3 기록 자원의 실무적 통제와 
학술 연구 지원

materials, access, 
public, holdings, 
research

기록 자원(materials)과 소장자료(holdings)에 
대한 공공(public) 및 학술 연구(research) 목적 
활용 지원

Topic 4 정보주체의 기본권 존중과 
프라이버시 보호

individuals, documents, 
rights, users, personal

이용자(users)의 접근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록에 포함된 개인들(individuals)의 
사생활(personal) 및 기본적 권리(rights) 보호

Topic 5 이용자 존중과 이해관계 
조정

respect, users, personal, 
pressure, interests

이용자(users)의 다양한 이해관계(interests)를 
존중(respect)하며 외부 압력(pressure) 속에서도 
윤리적 판단을 유지

Topic 6 보존 및 기록 접근 제한의 
조율

access, preservation, 
restrictions, 
professionals, duties

기록의 접근(access)과 제한(restrictions), 
보존(preservation)을 전문직(professionals)의 
책임(duties) 아래 관리

<표 2> 핵심 키워드 및 토픽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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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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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지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존 플랫폼의 편의성을 수용하면서도 
핵심 기록은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독립적 저장 체계로 통합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특히 
상용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PDA만의 필수 관리 항목을 정의하고, 사용자 의도를 시스템 
기능으로 전환하는 지능형 도구를 활용하여 비전문가가 직접 아카이빙 환경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론적 경로를 탐색한다. 이를 통해 개인이 단순한 이용자를 넘어 기록 관리의 
실질적 주체로서 데이터 소유권을 기술적으로 방어하고, 지속 가능한 기록 보존 환경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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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SNS를 통해 일상의 순간을 기록하며, 이는 정체성 형성과 생애사 재구성을 위한 중요한 
기억 자산이 된다. 이러한 개인 디지털 기록물을 능동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장기 보존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개인 
디지털 아카이빙(Personal Digital Archiving, 이하 PDA)’이라 정의한다(Marshall, 2008a).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
자는 상용 플랫폼에 의존하는 위탁형 관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 정책 변화나 플랫폼 종료 
시 데이터 유실과 접근 제한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Marshall, 2008b). 따라서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개인의 기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PDA 플랫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Marshall(2008a)이 언급한 수동적 기록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고도화된 대형언어모델
(Large Language Model, LLM) 기반의 지능형 개발 방법론에 주목한다. 이 기술은 코딩 숙련도가 낮은 일반 
사용자도 자연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개인용 플랫폼을 직접 기획 및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기존 
플랫폼 기업에 귀속되었던 기록 관리의 주도권을 개인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데이터 주권 회복의 가능성을 시사한
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누적되는 ‘디지털 정원(Digital Garden)’ 철학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생애 서사를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사용자 주도형 개인 기록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배경

2.1 개인 디지털 아카이빙(PDA)의 개념
PDA는 개인이 생산·수집한 디지털 기록물을 장기적으로 관리·보존하는 활동과 체계를 의미하며, 기록의 선별·

분류·활용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Beagrie(2005)는 개인이 이메일, 문서, 이미지, 영상 등 자신과 
관련된 디지털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축적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개인 디지털 컬렉션(personal digital 
collection)의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후 Marshall et al.(2006)과 Marshall(2008a)의 이용자 
연구를 통해 개인 디지털 기록의 저장·선별·분류·장기보존이 주요 연구 주제로 다뤄지면서 PDA는 점차 독립적인 
연구 영역으로 발전하였다.

2.2 PDA 플랫폼 국내외 동향
국내의 경우 네이버(Naver)1)와 카카오(Kakao)2) 등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최근 네이버 

블로그는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기록 관리 기능을 강화한 ‘기록집’ 모델로 개편되는 등 일상 기록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되고 있다(이정민, 2025).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 의존적 구조는 기업의 서비스 정책 변화에 따른 기록의 
지속성 결여와 데이터 통제권 제한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반면 해외에서는 데이터 주권과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하여, 외부 서버가 아닌 사용자 기기에 원본 데이터
를 우선 저장하는 ‘로컬 퍼스트(Local-first)’ 방식(Kleppmann et al., 2019) 및 오픈소스 기반 아카이빙 모델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 모델은 기록 생산자가 외부 간섭 없이 자율적인 기록 관리와 장기 보존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위탁형 방식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1) https://campaign.naver.com/lifelogblog/
2) https://www.kakaocorp.com/page/service/service/Kakao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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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구사항 명칭 세부 내용 비고

필수 
요건

(구조/
보존)

①로컬 퍼스트 아키텍처
특정 클라우드 종속 없이, 사용자 기기 및 개방형 웹에 
원본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저장하여 플랫폼 서비스 
종료에 대비함

장기 보존성 확보

②지능형 메타데이터 자동 파싱
사용자의 수동 분류를 탈피하고, LLM 기반 지능형 
도구를 통해 날짜·장소·등장인물 등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태깅함

검색 가능성 및 
무결성 확보

선택 
요건

(시각/
서사)

③주관적 감정 시각화(이모지 매핑) 객관적 텍스트를 넘어, 특정 생애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 감정 상태를 이모지 및 색상으로 변환하여 매핑함 기록의 서사화

④타임라인/지식 그래프 UI
분산된 기록을 일방향 목록이 아닌, 감정의 흐름이 담긴 
타임라인이나 개인 지식 그래프 형태의 맞춤형 UI로 
렌더링함

맞춤형 UX 제공

3.� 사용자�주도형� PDA� 설계�요건�및� 개념�모델

3.1 상용 플랫폼의 구조적 한계와 사용자 주도형 PDA 설계 요건
국내 상용 플랫폼은 개인 기록의 장기적 보존보다는 실시간 공유, 콘텐츠 소비 촉진, 상업적 수익 창출 등에 

최적화된 서비스 구조를 지닌다. 이로 인해 세 가지 구조적 한계가 도출된다. 첫째, 기업의 정책 변경 또는 사업 
전략 수정 시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가변적으로 바뀌어 기록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Marshall, 
2008b). 둘째, 시간 순 중심의 선형적 스트림(Stream) 구조는 생애 서사를 맥락적으로 축적하고 연결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셋째, 플랫폼 중심의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체계는 기록자의 주관적 맥락이나 감정적 가치를 담아내
기 어렵다(Caulfield, 2015; Appleton, 2020). 

이러한 한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주도형 PDA의 핵심 요건을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으로 
구분하여, 필수 요건은 플랫폼 종속에서 벗어난 데이터 주권과 구조적 독립성 확보를, 선택 요건은 기록의 서사화
와 사용자 맞춤형 경험 제공을 각각 지향한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사용자 주도형 PDA 플랫폼 핵심 요구사항 명세

필수 요건은 ①특정 클라우드나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자 기기에 원본 데이터를 자체 저장하여 장기 
보존성을 확보하는 로컬 퍼스트 아키텍처를 구축한다(Kleppmann et al., 2019). ②기존의 수동적 분류 방식에서 
벗어나, LLM이 날짜·장소·등장인물 등의 속성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태깅하여 기록의 검색 가능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한다. 선택 요건은 ③생애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이모지(Emoji) 및 색상으로 변환·매핑
하는 주관적 감정 시각화 기능을 도입하여 기록의 서사화를 유도한다. ④분산된 기록 간의 맥락적 연결을 위해 
타임라인 또는 개인 지식 그래프(Personal Knowledge Graph) 형태의 UI를 구현함으로써 사용자 맞춤형 경험
(UX)을 제공한다(Balog, 2021). 이러한 구분은 데이터의 안정적 보존을 위한 구조적 필수 기능과 사용자 경험 
확장을 위한 선택 기능을 구별하기 위한 설계 기준에 따른 것이다.

3.2 사용자 주도형 PDA 개념 모델 및 기술 아키텍처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주도형 PDA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과 같은 LLM 기반의 개발 환경을 활용, 

사용자의 자연어 기반 기록 입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LLM과의 대화를 통해 기록의 맥락과 의미를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1), 1-25, 2024.24  

https://jksarm.koar.kr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1.001

서술하며, 시스템은 이를 날짜, 장소, 인물, 감정 등의 의미 단위로 자동 구조화하여 로컬 저장소에 저장한다. 
또한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기록의 분류 및 연결 구조를 생성함으로써 기존 수동적 아카이빙 방식에서 발생하
던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사용자 중심의 기록 환경을 제공한다. 시스템은 개방형 정적 웹(Static Web)과 
PWA(Progressive Web App)를 기반으로 하여 브라우저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구조를 가진다.

기술 아키텍처는 저장 계층, 지능 처리 계층, 표현 계층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저장 계층은 IndexedDB와 
OPFS(Origin Private File System)를 활용하여 사용자 기기 내에서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저장·관리되도록 설계
되며 외부 서버 의존성을 최소화한다(Mozilla Developer Network, 2025). 지능 처리 계층에서는 자연어 처리 
기반 의미 분석을 통해 서술형 기록에서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구조화된 메타데이터로 변환한다(Jurafsky 
& Martin, 2023). 표현 계층에서는 감정 시각화 및 기록 탐색 기능을 제공하며, 분석 결과를 이모지와 색상으로 
매핑하고 D3.js, Cytoscape.js 등의 시각화 기술을 활용하여 타임라인 또는 개인 지식 그래프 형태로 구현한다
(Bostock et al., 2011; Franz et al., 2016). 또한 이러한 구조는 별도의 전문 개발 지식 없이도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개발 및 구성 환경을 지향한다.

4.� 결론�및�향후�과제

본 연구는 상용 플랫폼 중심의 기록 관리 구조가 개인 기록의 장기적 보존과 데이터 주권 확보에 한계를 가진다
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개인이 자신의 기록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주도형 PDA 모델의 개념적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연어 기반 LLM 도구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함으로써, 기존의 플랫폼 의존적 기록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기록 구조를 직접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는 기록 관리의 주도권
이 플랫폼 중심 구조에서 개인 중심 구조로 이동할 수 있는 데이터 주권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만 본 연구는 실제 구현 이전 단계의 이론적 프레임워크와 설계 모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구동 가능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와 실증적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제안한 모델의 활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
고자 한다.



 사용자 주도형 개인 디지털 아카이빙(PDA) 구축을 위한 실천적 대안 모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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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서론

기록학의 패러다임 변화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기록 생산의 주체와 범위 확장

국가기관중심 공공기록 개인〮지역〮공동체의 기록 실천 확대

H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지역 아카이빙 수업 운영

수업 참여자는 지역, 주민, 수업 공동체 등과 다양한 관계 형성

이러한 관계 형성은 정동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음.(범영우〮김미혜, 2023)

기존 연구는 지역〮공동체 아카이브 구축, 시민기록활동 실천 사례 중심

기록학에서 정동 개념을 교육 현장에 적용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

지역 아카이빙 수업 참여자들의 활동 과정에서 어떠한 정동적 경험을 형성하는지 분석

향후 참여자들이 기록전문가·시민 기록활동가·이용자로서 아카이브를 대하는 태도와 실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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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동이론
2. 이론적 배경

정동은 특정 사건에 대한 개인의 내적 감정 표현(X)                                 

관계 속에서 생성·이동하는 힘과 강도의 변화(O)

사회적으로 명명되고 범주화된 감정(Emotion)과 달리

정동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비인간 등 존재들 사이에서 흐르며    

관계 맺음을 통해 질적 변화를 일으킴(범영우·김미혜, 2023). 

정동은 신체와 세계 사이에 의식적·비의식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힘으로 이해(Cifor, 2016, 10; 이경래, 2022 재인용).

스피노자(Spinoza)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하거나 감소시키는 변용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

정동(Affect)

정동 개념의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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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절차에 기반한 수업과정

생산

지역을 사진, 동영상 등의

기록으로 남김

평가 

및 

선별

기록의 가치를 평가하여  

영구히 보존될 기록을 선별

분류 

및 

정리

선별된 기록을 범주별로 구분, 

기록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설명 기술, 컬렉션 구축

보존

OMEKA 툴을 활용하여 

선별된 기록을             

디지털 아카이브에 보존

이용

컬렉션에 등록된 기록을 

활용하여 전시컨텐츠 개발

탐색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고 

직접 현장을 탐색

지역 아카이빙 수업 개요

‐ H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학부 수업 

‐ 2019년 H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성곽길문화예술거리조성 사업의 '지역연계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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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빙
프로젝트

연도 아카이빙 대상
기록(건)

컬렉션(건)
전시

콘텐츠(건)
수업

참여자(명)동영상 문서 사진 음성

2019 성곽마을(삼선 3구역) 25 1 4,539 9 10 9 32

2020 한성마을(삼선 5구역) 33 - 1,305 - 6 5 29

2021 성북천 38 - 2,155 4 8 8 25

2022 한성대캠퍼스 4 - 1,357 - 8 9 29

2024 창신동 16 3 661 8 7 8 33

2025 삼선동 - - 615 1 5 6 19

합계 10,774 44 45 167

<표 1> H대 아카이빙 프로젝트 결과물(2019~2025)

연구 대상

‐ 가장 최근에 진행된 프로젝트인 2025년 수업을 대상으로 함

‐ 2025년 수업 참여자 19명 중 응답을 희망한 10명과 면담 진행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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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Assessing the Affective Impact of 

Community Archives: A Toolkit               

(UCLA Community Archives Lab,  2018)       
공동체 아카이브의 정동적 경험에 관한 툴킷                   

(UCLA, 2018) 

‐ 공동체 아카이브가 구성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존재론적, 인식론적,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

‐ 공동체 구성원이 아카이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변화와 자기·공동체·세계에 대한     

인식을 정동적 영향의 근거로 봄

시민기록활동가의 정동적 경험에 대한 연구               

(배은희, 2025)

‐ UCLA의 툴킷과 Brophy의 영향 수준 모델을 바탕으로

시민 기록활동가의 정동적 경험을 분석하는 모형 개발

‐ 시민 기록활동가의 정동적 경험 분석과 기록활동가로서     

당사자-되기 과정 도출

‐ 시민 기록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경험, 인식의    

변화, 존재의 변화와 당사자 되기 과정을 정동적 영향의   

근거로 봄

두 모델을 참고하되 본 연구의 대상이 지역 아카이빙 수업 참여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업 맥락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하여 설계 7



존재론적

인식론적 사회적

표상적 소속감

<그림 1> 상징적 소멸에 대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영향(UCLA, 2018)

존재론적 영향: “I am here.”
기록활동을 통해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각하게 되는 것

인식론적 영향: “We were here.”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역사와 
존재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

사회적 영향: “We belong here.”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표상적 소속감(Representational  Belonging):
자신의 존재를 복합적이고 의미있으며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정립
그 존재를 규정하고 반영할 수 있는 자율성과 권한을 획득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UCLA(2018)의 정동적 영향 평가 툴킷 분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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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변화

기록활동에 

대한 인식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식

세계관

.....

존재의 변화

행위자와의  

관계 변화

기록활동 지속에 

대한 의지

개인 역량 변화

.....

시민 기록활동
참여

시민

기록활동가

기록 대상 
(인간/비인간)

동료 

활동가

활동 

장소

기록 

도구
활동 

결과물

정서적 경험

되기의 과정

되기의 반복

작은 당사자성 획득
관계 기반        

정서·인식 변화
사회적 책임 인지

기록활동 지속 

의지 생성

기록활동 당사자 되기의 단계

<그림 2> 시민 기록활동가의 정동적 경험 분석 모델 (배은희, 2025)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배은희(2025)의 정동적 경험 분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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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정동적 경험 분석 모델

존재론적 영향: 
아카이빙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기록 실천까지 이어졌는지 관찰

인식론적 영향:
기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관심도와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관찰

사회적 영향:
아카이빙 활동을 통해 수업 공동체, 지역 주민, 공간 등과 관계 맺음을 경험하고 어떤 감정을 경험했는지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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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료수집 및 분석
3. 연구방법

1

수업결과물검토

수업계획서·웹사이트 결과물

활동 흐름 및 참여자별 기록 파악

2

면담지구성

UCLA 툴킷(2018) + 배은희(2025)

바탕으로 면담지 설계 및 수정

3

면담

예비면담 2명 실시 후

면담지 수정하여 본 면담 진행

4

자료분석

전사 자료 반복 정독

Taguette 프로그램을 사용해         

설정한 범주에 따라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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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면담지
3. 연구방법

12

범주 본 연구 출처

배경 정보

수업을 수강하게 된 계기 UCLA(2018), 배은희(2025)

수업 전 기록 활동을 해본 경험 배은희(2025)

삼선동에 대해 원래 갖고있던 생각

기록활동에의 내용에 대한 질문
프로젝트에서 했던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UCLA(2018), 배은희(2025)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UCLA(2018), 배은희(2025)

정동적 경험에 대한 질문

활동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거나 관찰하면서 이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지점

팀원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새롭게 느낀 점이나 생각의 변화

아카이빙 후 지역에 대한 생각의 변화 배은희(2025)

기록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느낀 점 배은희(2025)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장소, 이야기 등이 기록할 만한 가치 있는 지식으로 보이기 시작한 지점 UCLA(2018), 배은희(2025)

수업 후 기록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기록하는 행위에 대한 생각의 변화 UCLA(2018), 배은희(2025)

지역이나 주변의 기록에 대한 관심의 변화 배은희(2025)

수업이 끝난 후 진행 중인 기록 활동

마무리 묻지 않은 내용 중 이야기하고 싶은 것 UCLA(2018), 배은희(2025)



4.1 사회적 영향
4. 연구결과

범주 세부 발화 면담자

사회적 
영향

수업  
공동체

팀원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지만 활동하면서 바뀜 A

매주 같이 활동하면서 어색한 사이에서 편한 사이가 됨 B

다른 수업과 달리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함 C

인원이 적어 팀원보다 교수님과의 교류가 잦았음 E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각자의 시야가 달랐음을 확인함 F

지역
주민

사진을 찍기 위해 아파트 경비분께 양해를 구하고 옥상에 들어감 A

주민들이 활동에 대한 궁금증을 표함 B

지역 주민의 생활 반경과 거주 모습이 궁금해짐 C

지역 주민의 생활 모습을 관찰하고 상인과 인터뷰를 진행함 D

주택에 대한 호기심이 주민에 대한 호기심까지 이어짐 E

상인과 인터뷰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감정이 변화함 F

아카이빙 활동을 통해 수업 공동체, 지역 주민, 공간 등과 관계 맺음과 어떤 감정을 경험했는지 관찰

‐ 팀원들에 대한 선입견이 완화되거나 

수업 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등 

수업 공동체 내부에서 관계가 변화함

‐ 지역 주민과는 직접적으로 인터뷰, 

촬영 허가 요청 등의 실제 교류가 

이루어지거나 간접적이지만 주민에

대한 호기심이 형성되는 등 관계맺음의 

가능성도 확인됨

‐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 공동체와 

지역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과 

여러 관계를 맺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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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식론적 영향
4. 연구결과

범주 세부 발화 면담자

인식론적 
영향

지역 
관심도

집 주변 지역의 역사에 관심이 생김 A

과제로 인한 타 지역 방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기록이 궁금해짐 B

이전 프로젝트들을 보며 지금은 없어진 장소가 궁금해짐 C

추후에 시간을 내서 지역의 보지 못했던 장소들을 방문하고자 함 D

흥미로웠던 주택을 다시 방문해보고 싶어함 E

지나쳤던 장소에 다시 방문하고 평소 가지 않는 새로운 길도 고려하게 됨 F

지역
인식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게 됨 A

그저 학교 거리에서 활동 후 내가 삼선동에 속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음 B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을 보게 됨 C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 이야기를 알게 되어 애정이 생김 D

거리가 익숙해지고 더 친근하게 생각이 바뀌게 됨 E

공사장으로 떠오르던 모습에서 자연의 모습으로 바뀌게 됨 F

기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관심도와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관찰

‐ 지역에 대한 역사나 상호작용이 있던 

장소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등 지역

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

‐ 지역의 이야기와 생활을 떠올리게 되고 

지역에 속해 있다는 감각을 경험하는 

등 지역을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함

‐ 지역을 단순한 생활공간으로 보기보다 

관심 장소를 관찰하거나 방문하고      

의미와 맥락을 지닌 장소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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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존재론적 영향
4. 연구결과

범주 세부 발화 면담자

존재론적 
영향

기록
정체성

이용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됨, 기록관리학 대학원 진학을 고려함. A

과제로 인한 타 지역 방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기록이 궁금해짐 B

기록을 통해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음을 깨닫게 됨 C

일상 아카이빙과 기록 선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됨 D

이전보다 기록을 더 하고자 하게 됨 E

기록의 가치와 재생산을 고려하게 됨 F

기록
실천

지역 아카이브 주민 기록단에 참여함 B

일상 사진을 더 자주 촬영함 C

SNS 업로드 과정에서 선별을 진행함 D

집 주변 아카이빙을 찾아봤으나 연령 제한으로 신청하지 못함 E

집 주변 지역 맛집 아카이빙 블로그 활동에 참여함 F

아카이빙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기록 실천까지 이어졌는지 관찰

‐ 기록의 가치와 대상 선별을 더 신중하게 

고려하는 등 기록 정체성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남

‐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수업 이후에서도 

지역 아카이빙 활동을 지속하거나 다른 

플랫폼에서 기록을 공유하는 등 기록 

실천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음

‐ 지역 아카이빙 수업은 참여자에게 

기록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넘어 

수업 이후 기록 실천까지 촉발할 수 

있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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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역 아카이빙 수업 참여자에게서 사회적 영향, 인식론적 영향, 존재론적 영향의 정동적 변화가 확인됨.

사회적 영향 차원에서는 수업 공동체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경험이 접촉·호기심·교류의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됨.

인식론적 영향 차원에서는 지역에 대한 관심 확대와 ‘이야기–변화–소속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인식의 확장이 관찰됨.

존재론적 영향 차원에서는 기록의 가치·대상·선별에 대한 고려가 강화되는 등 기록 정체성이 형성·강화되었으며,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수업 이후 후속 기록 실천으로 이어지는 양상도 확인됨.

이는 교육 기반 아카이빙 활동이 기록 태도, 지역 이해, 관계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본 연구는 정동적 영향 분석틀을 교육 기반 지역 아카이빙 수업에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향후에는 동료 연구자 검토와 연구 참여자 검토를 진행하여 해석의 타당성을 강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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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이용가능성은어떻게 형성되는가?
: 분류체계 유형에 따른 모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박사윤소정

이용자서비스검색도구분류체계



기록의 이용가능성,접근인가? 구조인가?01

그 렇 다 면 이 용 가 능 성 은무 엇 에 의 해 결 정 되 는 가 ?



분류체계는 이용가능성 형성에어떻게 작용하는가?02

분 류 체 계 는 어 떠 한 구 성 논 리 를 갖 는 가 ?
3 축 연 계 에 어 떻 게 작 용 하 는 가 ?
이 용 가 능 성 은 어 떻 게 유 형 화 되 는 가 ?



어떻게 분석하였는가?03

이용자서비스검색도구분류체계

분류논리의 일관성 3축 연계의 통합성계층 구조의 확립

ARCO
다장르분류 원칙 혼재 AAA

시각예술창작자 중심 분류 원칙
BnF

다장르공연 사건 ·납본제도



어떤 차이가 발견되었는가?04

비교 기준 분류 논리 계층 구조 3축 연계
사례 A
사례 B
사례 C

이용가능성



이용가능성 유형화 모델은 무엇인가?05

원칙 분산형 계층 미확립형 사건 맥락 중심 일관형 생산자 중심 일관형

이용가능성
미수립낮음·제한적 수립부분·완전 실현

의수립여부가핵심분기점



본 연구는 무엇을 말하는가?06

: 다 양 한 기 록 물 대 상 으 로 적 용 가 능

이용자서비스검색도구분류체계 원칙 분산형 계층 미확립형 사건 맥락 중심일관형 생산자 중심일관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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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지역 구술기록을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반의 멀티모달 콘텐츠로 구축하

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데이터 구조화 설계 방안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 
구술기록은 주민의 경험, 장소 기억, 공동체 관계를 담고 있어 지역의 장소성과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콘텐츠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구술 원음, 전사문, 
사진, 관련 자료 등이 개별적으로 제시될 경우 이용자가 이야기 흐름과 자료 간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구성 자료를 생산·활용 맥락에 
따라 구술 데이터와 AI 생성 데이터로 구분하고, 제시 형태와 활용 기능을 기준으로 
텍스트, 음성, 이미지, 위치정보, 외부정보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멀티모달 콘텐츠 구현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의 기초를 제안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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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a data structuring design as a preliminary stage 

for developing local oral history records into multimodal content based on digital 
storytelling. Local oral history records contain residents’ experiences, memories 
of places, and community relationships, and thus can be used as content 
resources for understanding local placeness and everyday culture. However, 
when oral recordings, transcripts, photographs, and related materials are 
presented individually, users may face limitations in understanding the narrative 
flow of oral history record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materials. Accordingly, 
this study classifies the constituent materials into oral history data and 
AI-generated data according to their production and utilization contexts. It 
also organizes them into five data types—text, audio, image, location information, 
and external information—based on their presentation forms and functional roles. 
Through this process, the study proposes a foundational data structure that 
can be used for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multimodal content.

▪  본 논문은 2022년 행정안전부 국가기
록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발간
등록번호: 00-00000000-000000-00)

Keywords:�지역�구술기록,�디지털�스토리텔링,�멀티모달�콘텐츠,�데이터�구조화,�AI�생성�데이터

Local� Oral� History� Records,� Digital� Storytelling,� Multimodal� Content,� Data�

Structuring,� AI-generated� Data

https://jksarm.koar.kr

JKSAR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1),� 1-25,� 2024.2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1.001

pISSN� 1598-1487� � eISSN� 2671-7247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1), 1-25, 2024.22  

https://jksarm.koar.kr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1.001

1.� 서론

지역을 이해하는 일은 남겨진 기록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떤 장소와 사건
을 기억하는지 살피는 과정이기도 하다. 지역 기록화 사업과 마을 아카이빙 활동이 확대되면서 지역 주민
의 경험, 생활사, 장소 기억을 담은 구술기록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지역 구술기록은 공식기록에
서 충분히 드러나기 어려운 개인과 공동체 기억을 포함하며, 지역의 장소성, 생활문화, 사회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이재영·정연경, 2018).

그러나 구술기록은 구술 원음, 전사문, 사진 등 다양한 자료 유형으로 구성되며(손동유·권용찬, 2013; 
박혜준, 2019), 그 내용 역시 인물, 장소, 사건, 시간이 교차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김해인·정연경, 
2022). 디지털 환경에서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는 일은 비교적 용이해졌지만, 자료 간 관계가 구조화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구술기록의 이야기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기록화 사업으로 수집된 구술기록을 대상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멀티모달 콘텐츠 구축을 위한 
데이터 구조화 방안을 검토하고, 콘텐츠 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구술기록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기억이 현재의 언어로 재현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이다(김해인·
정연경, 2022). 이 기록은 구술 내용뿐 아니라 구술 상황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요소와 관련 자료가 
함께 맥락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복합적 기록으로 이해할 수 있다(강재성, 2019; 박혜준, 2019). 지역 
구술기록에서는 이러한 복합적 맥락이 주민의 경험, 장소 기억, 공동체 관계가 결합된 이야기의 형태로 
드러난다(이경남, 2024). 이 점에서 지역 구술기록은 스토리텔링의 기초 자원이 될 수 있다. 스토리텔링
이 특정한 스토리를 구성하고 전달하는 행위라면,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 자료를 
활용해 이야기의 흐름을 구성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선주, 2021).

이러한 이야기의 구성과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 활용 방식이 멀티모달 접근이다. 멀티모달 접근은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단일 자료 유형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맥락과 의미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박라미 외, 2025).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지역 구술기록을 활용하여 멀
티모달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술기록의 복합적 맥락과 다양한 자료 유형을 콘텐츠 구성 과정에
서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데이터 구조화 관점이 요구된다.

3.� 멀티모달� 콘텐츠를� 위한� 데이터� 구조화

본 장에서는 지역 구술기록의 구성 자료를 데이터 구조화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자료의 생산·활용 맥락
을 바탕으로 성격을 구분한 뒤, 멀티모달 콘텐츠 안에서의 제시 형태와 활용 기능을 중심으로 데이터 
유형을 정리한다.
3.1� 구술기록�구성�자료의�성격과�역할

지역 구술기록의 구성 자료는 생산·활용 맥락에 따라 원자료, 연관자료, 파생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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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구술 채록과 정리 과정에서 직접 생산된 원자료와 구술 맥락을 보완하는 연관자료를 구술 
데이터로 설정한다. 구술 데이터는 구술자의 경험과 기억을 전달하는 중심 자료이며, 구술 내용을 지역의 
장소·사건·공동체 기억의 맥락 안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근거 자료로 기능한다. 

디지털 스토리텔링 환경에서는 이용자의 이해와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구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조 자료를 함께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 자료에는 보조 텍스트, 생성 이미지, 음성 안내, 증강현실 
지도 시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AI 기술은 자료의 생성과 변환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AI 기술을 통해 산출된 파생 자료를 AI 생성 데이터로 설정하며, 
이는 원자료를 대체하기보다 구술 데이터의 접근성과 이해를 보완하는 자료로 본다.
3.2� 지역�구술기록의�데이터�유형별�구조화

멀티모달 콘텐츠 구성을 위해서는 자료의 성격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제시되는 형태와 활용 기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 형태를 자료가 콘텐츠 안에서 드러나는 방식으로, 활용 기능
을 각 자료가 이야기 흐름 안에서 수행하는 역할로 보았다. 이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 구술기록의 
구성 자료는 텍스트, 음성, 이미지, 위치정보, 외부정보의 다섯 가지 데이터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텍스트와 
음성은 구술자의 경험과 발화 맥락을 전달하고, 이미지는 장소와 사건의 시각적 맥락을 보완한다. 위치정보
는 구술 내용의 공간적 배경과 장소 맥락을 제시하며, 외부정보는 개인의 구술을 지역사 기록 및 공적 
기록의 맥락과 연결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료의 성격과 데이터 유형에 따른 구성 자료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자료의 성격
데이터 유형

구술 데이터 AI 생성 데이터
원자료 연관자료 파생 자료

텍스트(Text) 전사문, 구술 해제문
구술 요약문

구술 관련 문헌
지역사 자료 서사 재구성 보조 시나리오

음성(Audio) 구술자의 인터뷰 원음 발화 구간 정보
관련 음성 자료 AI 음성 합성 보조 자료

이미지(Image) 구술자 인터뷰 사진 관련 장소 및 사건 사진 프롬프트 기반 생성 이미지
위치정보(GIS) 장소 지시 정보 GPS 좌표, 지도 정보

지명 정보 AR 지도 시안
외부정보
(Source) 해당 없음 구술 관련 뉴스, 공적 기록 

외부 아카이브 링크 외부정보 기반 요약 설명문

<표 1> 지역 구술기록 구성 자료의 성격과 데이터 유형

4.� 결론

본 연구는 지역 구술기록을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멀티모달 콘텐츠로 구축하기 위한 사전 설계 단계로서 
데이터 구조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구술기록의 구성 자료를 생산·활용 맥락에 따라 구술 
데이터와 AI 생성 데이터로 구분하고, 멀티모달 콘텐츠 안에서 제시될 형태를 기준으로 데이터 유형을 텍스
트, 음성, 이미지, 위치정보, 외부정보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스토리텔링 구성과 향후 
멀티모달 콘텐츠 구현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의 기초를 제안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지역 
구술기록 사례에 적용하여 구조화 방식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자료 간 연결 기준과 멀티모달 콘텐츠 구현 
방안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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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배경

- 기록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우리 분야 외에도 많은 곳에서 ‘기록’이라는 용어 사용 ↑

✓ 연구 필요성

-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기록’과 기록학에서 정의하는 ‘기록’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 기록학에서 논의해온 기록의 범주가 실제 사람들이 인식하는 기록의 범위를 충분히 포괄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록‘의 경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일기 메모 사진 영상

스케줄러 블로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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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범위및 선행연구

◆ 본 연구에서는 
기록의 의미를 특정한 하나
의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음

증거

✓ 기록의 의미

• 개인기록의 특성 분석. 수집 전략
• 일상 아카이브로의 전환 촉구
• 개인기록 구축 방법
• 생애서사 기반으로 개인 기록화

✓ 개인, 일상기록 ✓ 행위로 바라보기

정보 기억

정체성 공동체

+ a

.

.

.

◆ 본 연구에서는 
수집 및 관리 방안이나
개인 아카이브의 구축 보다는
‘경험‘ 그 자체에 집중

◆ 본 연구에서는 
기록을 명사 개념 뿐만 아니라, 
동사의 개념으로도 바라봄

업무 행위의 결과물

보존·관리의 대상

기록물관리기관

기존 
명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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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과정

연구 설계

연구목적 기록학을 전공하지 않지만일상 속에서 기록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록이 어떤 의미로 경험되는지 탐색

연구질문

(중심) 그들은 기록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경험하는가? (하위) 그들은 기록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위) 그들은 제도적 의무나 외부의 요구가 없음에도 왜 
꾸준히 기록을 지속하는가?

(하위) 그들은 기록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쌓아가
고 있는가?

기대효과 대중이 생각하는 기록의 의미를 해석하여 기록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논의 확장

조사대상 기록 관련 자기개발서(일반인이 자신만의 기록 경험과 노하우를 드러내고 있는 서적) 11권

연구방법 질적연구 (현상학)

방법론 디켈만의 해석 현상학적 분석 방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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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과정

해석학적 현상학이란?

• 현상학: 세계가 어떻게 의식적 행위를 통해 구성되고 경험되는지 기술하는 학문(Husserl)

→ 특정 현상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와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이해하기에 적합

• 인간의 경험을 탐구하는 철학적 전통이자 질적연구의 주요 방법론으로, 현상에 얽힌 본질적 구조를 밝히려는 접근

자연과학적 접근

• 왜 긴장하는가?
• 불안 반응, 심박수 증가, 

스트레스 반응

• 발표 직전의 긴장은 나에게 어떻게 경험되는가?
•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고, 타인의 시선이 압박으로 

다가오는 이 경험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현상학적 접근

→ 인과관계·법칙 규명 → 현상이 경험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게 
주어지는지 탐구

vs

✓ 현상학이란?

• Heidegger의 해석학적 현상학
: 후설의 전통을 계승하지만 ‘해석’에 초점 

Husserl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여 본질 파악

Heidegger
의미에 대한 
해석을 통해본질 이해

✓ 해석학적 현상학ex) 학술대회 발표 당시 긴장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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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과정

자기계발서 활용

✓ 연구대상

• 자기계발서

자기계발 관련 정보나 내용을 담은 책

• 자료 수집 용이

이미 출판의 형태로 공표된 것, 비교적 자유로운 활용

• 포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목적 표집

총 11권의 책 선정, 24명의 기록 경험 수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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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과정

해석 과정

•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토대로 제시된
Diekelmann의 해석 현상학 분석 방법 채택

• 7단계를 연구의 성격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

✓ 해석 현상학적 분석

선이해드러내기

의미 메모 작성

중심 의미 도출

전체 맥락 파악

반복 읽기

타당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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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연구 결과

✓ 자기 대면

기록 속에서 나를 알아가고 
다시 만남

✓ 삶의 길잡이

쌓인 기록에서 
변화와 삶의 방향을 가늠함

✓ 일상의 발견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일상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함

✓ 관계의 확장

기록을 통해 타인과 연결되고,
관계를 새롭게 이해함

해석 결과, 16개의 의미 도출, 4개의 본질적 주제 구성

기록
경험 중심 의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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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연구 결과

자기
대면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감

솔직한 감정을 직면하고 터놓음

또 다른 나를 마주함

삶의 
길잡이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잘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함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줌

매일 깨닫고 배우며 더 나은 나로 성장함

기록을 다시 펼쳐보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음

일상의 
발견

일상의 순간을 알아차리고 충만히 누림

흐르는 순간을 붙잡고 다시 떠올림

나에게 맞춘 단단한 일상을 선물함

앞으로의 날들이 기다려짐

관계의 
확장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눔

애정을 담아 따뜻한 마음을 전함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는 상대와 대화할 수 있게 됨

함께 기록하기 시작,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를 격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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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논의 및 의의

종합 논의 및 의의

✓ 기록의 의미 ✓ 의의

기록의 의미에 관한
논의에새로운 질문 던짐

▪ 비전문 영역의 기록 경험 조명

기록학 전문담론 바깥에서 사람들
이 기록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
하는지 살펴봄

▪ 행위와 경험 관점에서 기록 해석

기록을 관리 대상만이 아니라, 
경험으로 바라보며 그 자체를 해석하고 
삶을 조율하는 실천 과정으로 바라봄

✓ 한계

▪ 분석 자료의 범위 제한

자기계발서 특성상 긍정적 경험 
위주의  서술이 강조되었을 가능
성이 있음

▪ 간접 분석의 한계

이미 구성된 텍스트를 분석했기에 
추가 질문을 통한 궁금증 확장 어려움
후속연구에서 더 다양한 자료 활용 필요

논의의 차원을확장하는 시도
(기록의 의미와 범주에 관한 논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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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의 정의

유네스코(UNESCO)는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한 

이래로 역사적·학문적·사회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여 후손들에

게 물려주기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 및 문화유

산들을 발굴하여 보존하고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행년불명).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1972)에 정의된 초기의 보호 대상은 생물학적·지질학적으로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동물 및 생물의 자생지로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자연유산과 기념물, 건축물, 회화, 유적지 등의 유형 문화유산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화유산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면서 1995년 ‘세계

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사업을 시행하여 기록유산에 대한 보호를 시작하

였으며, 2003년에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여 공동체가 공유하는 

집단적 지식, 기술, 문화적 표현 등을 보호의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유네

스코한국위원회, 발행년불명). 세계기록유산이라는 용어로 잘 알려진 ‘세계의 기억

(MOW)’ 사업은 세계 각국의 공동체 집단적 기억과 문화 정체성이 담긴 기록을 인

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였으며, 손실을 최소화하여 보존·보호하기 위해 목록화를 

시작하였다(유네스코국제기록유산센터, 발행년불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행년불

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기록 및 매개체를 기술적

으로 보존하고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며,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정보 자원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행년불명). 유네스코 협약의 당사국은 인류 공동의 자산인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누구나 향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을 지니는 것이다.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IT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기록관리 분야의 연구 동향

이 보존·복원에서 활용과 서비스,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아카이빙과 전자 기록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정회명, 김순희, 2024). 마찬가지로 문

화유산 관리 역시 보호·전승에 그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자원으로써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문화

자원을 발굴하여 공동체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산업적·

경제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1990년대 말부터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재 공간정보

(GIS) 시스템, 원형 기록정보 시스템 등 다양한 문화유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가유산청, 

2019). 다만 문화유산과 관련된 정보자원의 양이 방대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기록유산의�통합� 관리�방안�연구 전남대학교�김한울

- 2 -

있어 흩어진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다(박희진, 2019; 이은영, 2019; 한희정, 2016).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논의는 기

본적인 보존·복원을 넘어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로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문

화유산 정보자원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기록정보서비스

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의 필요성

국가유산청(발행년불명)은 기록유산을 공동체의 집단 기억이자 선조들의 사상, 발

견, 지혜 및 성과 등이 축적된 인류 문명의 진화 기록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록유산의 범위는 문자로 기록된 것부터 그림이나 기호로 기록된 비문자 자료, 오

디오나 비디오와 같은 시청각 자료까지 포함한다(국가유산청, 발행년불명;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발행년불명). 유네스코는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록 중 인류 문명에

게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기록유

산을 선정하여 목록화하고 기술적 보존과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의 

기억(MOW)’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행년불명). 이처럼 인류

의 문화 정체성과 발전 역사가 담겨 있는 기록유산은 후대를 위한 복원·보존이 필

수적이며 누구나 향유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교육·관광·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큰 정보자원이다. 

기록유산의 한 갈래인 한국 고전문학은 당대의 생활상과 사회 모습, 언어 등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1차 문헌 자료이다. 그중에서도 내방가사는 한문 중

심의 남성 기록 문화와 다른 시각으로 한글을 통해 여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려는 주

체적인 노력이 담긴 역사적 기록이다. 양반 사대부 중심의 한자 문화에서 당시 여

성은 문자와 기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지만, 사회가 주목하지 않았던 언문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주체적인 문화를 향유하였다(류명옥, 2023). 이처럼 

여성이 기록의 주체가 되는 일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그 역사적·사회

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2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MOWCAP)에 등재되

었으며, 현재는 국제목록 등재를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한겨레, 2025). 

내방가사에 대한 학술 연구는 주로 인문학적 해석이나 여성학적 가치 등에 집중

되어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고찰하는 기록관리 측

면의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이정옥, 2019). 내방가사는 구술·필사의 방식으로 전승

되어 왔기 때문에 창작자와 필사자가 불분명한 채 가문과 지역 공동체 단위로 향유

되어 온 기록물로, 구비문학적 특징으로 인해 원본의 파악와 보존이 쉽지 않은 상

황이다(국립경국대학교, 2015). 내방가사는 작자와 연대가 불확실하고 이본 관계가 

복잡하여 가사의 원형에 대한 관리가 어렵고, 향유층의 고령화로 인해 낭송법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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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라지고 있다(김윤희 외, 2020). 두루마리 형태의 내방가사가 6,000여 필을 넘

는다는 추론이 존재하지만, 체계적 관리와 발굴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학계에서조

차도 원 자료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이정옥, 2019). 이러한 유동적 전승 특성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문학 작품이나 문화유산과 동일한 틀이 아닌, 

기록물의 향유 맥락과 필사자, 가문 등 다양한 요소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내방가사만의 새로운 관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등재를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인 내방가사는 총 

567점으로, 한국국학진흥원이 관리 중인 292점,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중인 226점

을 포함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경북대학교, 단국대학교, 한국가사문학관, 예천박물관 

등이 보유한 작품이 공동으로 제출되었다(경북일보, 2025).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는 대상 기록물임에도 다수의 기관에 분산되어 표준화되지 않은 분절 체계로 

관리되고 있다. 문화유산 분야에서 기존의 보호·전승 중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확산하는 정보의 이용·재이용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처럼 개별 

기관에서 분산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이용자의 접근과 활용에 한계가 존재

한다(박희진, 2019). 이러한 분절적 체계는 정보자원에 대한 검색을 어렵게 하고 

연구자들의 학술 논의 활성화를 저해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보편 다수의 접근권과 

향유를 강조하는 유네스코의 목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네스

코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지닌 인류 공동의 문화자산인 내방

가사를 누구나 향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 체

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1.3.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

본 연구는 기록유산, 그중에서도 내방가사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를 충분히 반영

하는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와 이를 위한 체계적 통합 관리 방안을 고민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방가사는 한국의 문화 정체성을 배경으로 생산되었지만, 

동시에 내용적으로 보편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서를 지니고 있어 교육·문화산업 

등에서 유연한 활용이 가능한 인문학적 자원이다. 그러나 구술·필사의 방식으로 전

승되어 가문과 지역 공동체 단위로 향유되어 왔다는 구비문학적 특징으로 인해 원

본의 관리와 보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국립경국대학교, 2015). 국립경

국대학교(2015)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대연구 지원사업’으로 경북 지역의 내방

가사를 조사하고 자료집을 발간하여 이용활성화를 시도한 바 있으나, 지역성에 집

중하였기 때문에 한국국학진흥원(292점)과 국립한글박물관(226점)을 포함하여 다수

의 기관 및 민간에 분산되어 있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 대상을 아우르

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록유산의�통합� 관리�방안�연구 전남대학교�김한울

- 4 -

따라서 내방가사를 관리하고 있는 주요 보유 기관의 기록 관리 체계 및 서비스 

현황을 비교하고 내방가사와 유사한 자료적 특성을 가진 기록의 통합 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내방가사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통합 관리 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술적 요소와 서비스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계적 가치를 지닌 기록유산으로

서의 내방가사가 가진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

적인 통합관리를 도모하고, 기록정보서비스를 통해 정보자원의 활발한 이용/재이용

을 확장하는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질문

◎ 주요 내방가사 보유 기관의 관리 체계 표준화 현황은 어떠한가?

◎ 내방가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내방가사의 기록유산적 가치

내방가사는 여성들이 한글로 자신의 삶과 감정을 표현한 가사 문학으로, 단순한 

문학 장르를 넘어 당대 여성의 현실과 정서를 담은 역사적 기록이다. 유네스코 세

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2022년 등재된 내방가사는, 여성이 주체적으

로 사회를 기록한 희귀한 1차 자료라는 점에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내방가사에 담긴 혼인, 출산, 시집살이, 가족 관계, 이별, 사별 등의 내용은 기존의 

남성 중심 사료에서 드러나지 않는 여성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며, 이는 여성사·가족

사·생활사 연구의 귀중한 사료로 기능한다. 여성들은 자전적 술회를 통해 자신을 표

출하고 성찰하였으며, 나아가 자신들의 삶과 애환을 공유하는 공동체 문화를 향유

하였다(김윤희 외, 2020). 특히 당시 양반 사대부 중심의 한자 문화에서 여성이 배

제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여성들이 한글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기록하는 문화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점은 한국 문학사와 여성 문화사에서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류명옥, 2023). 내방가사는 단순한 과거의 사료가 아니라 현대

까지 창작과 향유가 이어지고 있는 유일한 전통 문학 장르이다(국립경국대학교, 

2015). 자신들의 언어로 삶의 흔적을 기록하고 서로 공감하는 여성들의 문화가 과

거에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내방가사는 그 내용과 주제에 따라 크게 계녀가류, 신변탄식류, 화전가 및 유람가

류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정옥, 2019). 초기의 내방가사는 여성들이 갖

추어야 할 유교적 소양과 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가문의 여성들

끼리 삶의 애환을 공유하는 수단으로써 향유되었다(이정옥, 2019). 그러나 격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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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였던 조선 후기 사회 변화를 겪으며 점차 망명, 유학, 여행 등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이 주제로 이야기되기 시작했다(고순희, 2019). 내방가사는 구술·필사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이본이 존재하며, 주요한 형태는 두루마리와 장책으로 

제작되었다(김윤희 외, 2020). 전승 방식으로 인해서 유사한 작품이 반복생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개인의 지역성과 사용하는 어휘, 경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각자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여성들의 기록 문화이다(고순희, 

2019). 그러므로 내방가사는 단순한 고전 작품이 아니라 사회 질서와 문화 정체성

을 확인할 수 있는 세계적 가치를 가진 기록유산으로 인정되며,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내방가사가 가진 자료적 특성은 그 관리의 어려움과 직결된다. 내방가사는 즉흥

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이 강하며, 구술과 필사의 방식으로 전승되기 때문에 공동체

의 소멸로 단절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무형문화유산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희정 외, 2016). 또한 창작자와 필사자가 불분명하고 가문과 지역 공동체 단위

로 향유되어 온 구비문학적 특징으로 인해, 일반적인 문학 작품이나 문화유산과 동

일한 틀로는 관리하기 어렵다. 두루마리 형태의 내방가사 자료가 6,000여 필을 넘

는다는 추론이 있지만, 원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계에서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이정옥, 2019). 이러한 현황은 내방가

사가 지닌 세계적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에 비해 접근과 활용에 많은 제약이 존재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방가사의 접근과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록물의 

향유 맥락, 필사자, 가문,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요소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

하는 내방가사만의 새로운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기록유산은 기록물 중에서 역사·문화·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후대에 보존할 만한 

의미를 지닌 기록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

록유산, 국가기록유산 등으로 분류되며 의도적인 보존·활용의 대상이 되는 가치 있

는 기록물이다. 내방가사는 조선 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록 문화에서 소외

되었던 여성들이 한글로 자신의 삶과 감정을 표현한 주체적인 기록으로, 이러한 기

록유산의 정의에 부합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

해서 한국국학진흥원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 목록 등재가 추진되

고 있으나, 구비문학적 특성과 향유층의 고령화로 인해 자료의 원형과 전승법에 대

한 보존이 어려우며 기록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1년 개정된 「세계기록유산 일반지침」에 의하면 세계기록유산 제도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지닌 기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보호하며, 보편적이고 영구

적인 접근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1). 세계적으로 

공감할 만한 가치를 가진 기록을 단순히 보존·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접근성을 

높여 많은 사람들이 기록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다(이상호, 2023). 유네스코는 협약 당사국에게 기록유산을 식별하여 목록화하



기록유산의�통합� 관리�방안�연구 전남대학교�김한울

- 6 -

고 기술적으로 보존하며, 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1). 그러므로 내

방가사가 지닌 세계적 가치를 실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편적 접근과 

검색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2. 문화유산의 통합 관리 체계

문화유산은 연구, 교육, 관광 및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큰 

정보자원으로 복원 및 보존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지지만, 다수의 기관에 분산되어 

서로 호환되지 않는 분절적 체계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자원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활용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박희진, 2019; 이은영, 2019; 한희

정, 2018). 여러 기관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거나 민간이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경우 기록이 유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행정 편의상의 자원 낭비가 발

생할 수 있다. 분류 체계와 메타데이터가 호환되지 않으면 각 기관별로 파편적으로 

단절된 정보만 제공하게 되며, 연구자들의 학술적 이용과 일반 이용자들의 문화 접

근성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재청을 포함한 국내외 많은 분야에서 문화유산

과 정보자원, 관련 콘텐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위

한 디지털 아카이브 개발과 통합 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박희진, 2019; 이길

환, 2024; 이은영, 2019; 한희정, 2016).

디지털 아카이브의 통합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관별 분류 체계와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특

히 내방가사를 포함한 문화유산은 창작자, 소장처, 이본 등 자료 자체만으로 표현되

지 않는 복잡한 맥락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연계 

정보의 기술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표준을 적용하여야 기록이 가진 연

계 정보와 맥락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여 관리 체계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는 2012년부터 다중 출처 맥락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차

세대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ISAD(G), ISAAR(CPF) 등의 기존 기록물 기술 

표준이 위계적 단일 개체 중심으로 설계되었거나, 타 표준과의 연계가 어렵다는 한

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록물의 상세한 맥락 기술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정회명, 이

성숙, 2021). 개별 기관에서는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가 제공하는 기술 표준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기록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증대할 수 있다. 

기록마다 다른 기술 요소의 여부에 상관없이 어디에든 적용 가능하며 기관의 상황

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기술 방식을 공유하여 데이터 자체를 표준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유산과 관련된 맥락 정보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데이터

를 구축한다면 이용자가 문화유산과 관련된 인물, 사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풍부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박희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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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7년 「문화재 기록화 사업 표준 데이터 제작 지침」을 통해 기록

화 대상의 중복 구축을 방지하고 기록화 사업에 대한 표준 제작 절차 및 데이터 제

작 매뉴얼을 공유하여 문화유산 관리 업무를 표준화하기 시작했으나, 메타데이터에 

대한 내용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문화재청, 2007). 현재는 문화재청 산하의 

문화유산 관련 기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유물분류표준’과 국가기록원의 ‘영

구기록물 기술규칙’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메타데이터를 개발하

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박희진, 2019). 그러나 기관마다 상이한 분류 체계 및 메

타데이터를 사용하면 정보의 상호호환성 및 일관성 문제가 발생하여 정보를 관리·

활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한희정 외, 2016). 선행연구에 따르면 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의 문제점으로 메타 정보의 부족과 표준화되지 않은 데이터로 인한 

검색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박희진, 2019; 이은영, 2019; 한희정, 2018). 그러

므로 효율적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유산의 범주와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문화재청에서는 유관 기관의 문화유산 정보자원 통합 검색 서비스를 구축하여 여

러 기관에 분산된 자료의 접근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문화유산 관리 

기관은 기본적으로 각자 다른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같은 기

준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박희진, 2019). 그러므로 둘째, 기존의 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연계형 통합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검색의 용이성을 제고하는 관

리 모델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박희진, 2019; 이길환, 2024; 이은영, 2019; 한

희정, 2018). 데이터 자체를 획일화된 기준으로 통일시키지 않아도 검색의 효율성

과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자원들의 상호호환

과 기관간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한 개방형 허브 시스템 방식으로 통합이 가능한 것

이다. 

국제적으로 유로피아나의 데이터 표준 모델인 EDM(Eruopeana Data Model)이 

기존에 존재하는 기관들을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베이스 연결

로 이루어지는 개방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박희진, 2019), 영국의 디아스포라 

아카이브는 세계 각자의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작가 관련 기록 정보에 접근을 제공

하는 창구로서 기능하고 있다(이은영, 2019). 국내에서도 기존의 관리 체계를 유지

하면서 정보를 연계하는 개방형 시스템이 한문소설, 문학기록, 무형문화유산 등 다

양한 분야의 문화유산 아카이브 통합 관리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박희진, 2019; 이

길환, 2024; 이은영, 2019; 한희정, 2018).

이처럼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 있어 표준화된 분류 체계와 메

타데이터를 설계하고, 효율적 검색이 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일 

것이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체계적 보존과 효율적 접근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통합 관리 방법론을 기록의 특성에 맞게 

고민해야 한다. 통합 대상 기록의 자료적 특성과 실무 환경을 고려하여 기록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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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적 통합 

관리 모델을 고민하고,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 기반

을 마련하여 문화유산 정보자원의 부가가치 확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3.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내방가사의 기록유산적 가치와 자료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기록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관리 체계와 기록정보서비스 방안을 고민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보유 기관의 소장 기록 분류 체계와 메타데이터, 기록정보

서비스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국내외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통합 관리 사례를 통해 

내방가사와 유사한 자료적 특성을 가진 기록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민

한다. 최종적으로 기술 요소와 서비스 면에서 실현 가능한 내방가사 자료의 통합 

관리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현황�진단 사례�분석 관리�모델� 제안

내방가사�소장� 기관의

분류�체계� /� 메타�정보� /�

기록정보서비스

비교�분석

국내외�문화유산�아카이브

통합�관리�사례

기록유산의�특성을�반영한

분류�체계� /� 메타� 정보� /�

기록정보서비스�제안

<그림� 1>� 연구�설계�도식화�

내방가사는 가사문학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다수의 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며 전체

적인 자료의 양이 학술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순희, 2019).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국제 목록 등재를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인 내방가사는 한국국학진흥원이 관리

하는 292점, 국립한글박물관 소장한 226점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경북대학

교, 단국대학교, 한국가사문학관 등 다수 기관이 보유한 작품을 포함하여 총 567점

이다(경북일보, 2025).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 목

록 등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표준화 현황 분석을 실시

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 목록 등재 심사 대상 내방가사의 주요 관리 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과 국립한글박물관은 소장 기록의 목록과 메타 정보를 각 기관의 웹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소장 기록의 목록과 메타 

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정보공개청구와 담당자 면담을 통해 기관별 관리 체계와 기

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수집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관별로 상이한 주요 업무 내용과 기록정보서비스 유형을 파악하고, 소장 기록에 

대한 분류 체계 및 메타데이터 비교하여 내방가사의 자료적 특성에 알맞은 통합 관

리 모델을 고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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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아카이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공통 목적은 가치 있는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고하고 그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접근과 검색을 용이하게 하여 정보자원의 활용과 부가가치 생

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료적 특성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용자의 접근성

을 보장하는 관리 체계와 기록정보서비스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단계적 분석 과정을 거쳐 기술적 요소(메타데이터 표준화)

와 서비스 측면(이용자 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접근성 보장)에서 실현 가능한 내방

가사 통합 관리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공동 추진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산재된 기록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록관리 실무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관명 소장�기록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심사�대상� 기록

웹사이트�제공

메타�정보

한국국학진흥원

대명복수가,� 도산별가,�

훈민가,� 화전가,�

계여가� 등

292점

소유자,� 제목,� 내용,� 크기,�

연도,� 주기사항,� 형태,�

관리자,� 이미지

국립한글박물관

계녀가,� 칠녀가,�

한양가,� 유흥답가,�

원별가� 등

226점

명칭,� 시대,� 수량,�

자료번호,� 크기,� 내용,�

이미지

<표� 1>� 기관별� 소장�기록과�메타� 정보

4. 결론

본 연구는 기록유산으로서의 내방가사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현재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내방가사의 통합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내방가사는 세계적으로 중요성과 독창성을 인정받

은 기록유산이며,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인류의 공동 문화자산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기관에 분산되어 기관별로 상이한 분류 체계와 메

타데이터로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분절적 관리 체계는 정

보자원에 대한 검색을 어렵게 하고 연구자들의 학술 논의를 저해하며, 궁극적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과 향유를 강조하는 유네스코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

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학술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방가사의 

기록유산적 특성을 기록관리학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여성 기록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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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과 활용에 대한 학문적 담론을 확장한다. 기존 연구가 내방가사의 문학적·여성학

적 가치에 집중되었다면(이정옥, 2019), 본 연구는 이를 기록관리의 맥락에서 접근

하여 관리 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 둘째, 기관별 분류 체계와 메타데이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록의 특성을 반영하는 통합 관리 모델을 제시한다. 현재 분산

된 상태의 내방가사 관리 현황을 국제 표준을 고려하여 표준화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협력의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국내외 문화유산 아카이

브의 통합 관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모델을 제안한다. 국내외 아카이

브의 개방형 통합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기록유산 통합 관리 방안

을 도출한다.

현재 기록유산 분야에서는 기존의 보호·전승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활

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 내방가사의 통합 관리 방

안은 단순히 한 가지 자료 군의 관리 문제를 넘어, 국내 문화유산 전반의 분산 관

리 문제를 고려하는 모델로 확장될 수 있다. 기록유산의 통합 관리는 단순한 기술

적 표준화를 넘어, 문화유산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자원의 민주적 

활용을 실현하는 기록관리의 근본적 책무이다. 특히 유네스코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지닌 인류 공동의 문화자산인 내방가사를 누구나 향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

보자원의 민주적 활용을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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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의 비물질화에 따른 기록의 위상 변화와 보존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석사과정 노서진

1. 서론
 
 현대미술은 미술사의 변화에 따라 회화와 조각 중심의 물질적 오브제에서 개념, 행
위, 과정, 설치, 기술을 활용한 비물질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은 
작품의 정체성을 물질적 원형만으로 설명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결과 현대미술 보
존의 문제를 단순한 물질 보존의 차원을 넘어, 무엇을 작품의 본질적 요소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오늘날 현대미술의 보존에서 핵심 질문은 작품이 원래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나가 아니라 무엇을 동일한 작품의 본질적 요소로 볼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록의 역할에도 직접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전통적으로 미술관에서
는 기록을 작품의 상태, 개요, 작가 정보 등을 보조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미술에서는 작가의 의도, 설치 방식, 기술 환경, 재현 조건, 변화 이
력 등이 작품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기록은 더 이상 작품의 부수 
자료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기록은 작품의 진본성을 판단하고 설치와 재현의 
가능성을 확보하며 장기적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이 되었다. 이 점에서 현
대미술의 보존 문제는 미술사나 보존학의 문제일 뿐 아니라 기록관리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미술의 비물질화에 따라 작품의 보존 대상이 물질적 원형에서 
비물질적 요소로 확장하게 되는 과정을 살피고, 이와 함께 현대미술 보존의 핵심 쟁
점이 진본성 보존의 문제로 재구성됨을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진본성 보존 과정에
서 기록이 수행하는 역할과 아카이브의 기능을 분석한다. 현대미술 보존 사례를 통해 
기록 중심의 보존 가능성과 미술관 기록관리 실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본론
 
 현대미술의 비물질화는 작품의 본질을 물질적 형식에서 개념, 행위, 과정, 맥락의 차
원으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현대미술은 재료와 기술의 불안정성, 설치와 재현의 
가변성이라는 문제를 드러낸다. 에바 헤세의 라텍스 작품과 백남준의 CRT 기반 미디
어아트는 재료의 열화와 기술 장치의 단종이 작품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의 사탕 연작과 백남준의 <TV 정원>
은 작품의 동일성이 하나의 물질 형식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설치 조건이나 반복적 



재현의 규칙 속에서 유지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진본성의 개념 역시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보존 
이론이 원형, 외형, 물질적 원본성 유지에 중심을 두었다면, 현대미술에서는 작가의 
의도, 개념적 요소, 설치 방식, 기술 환경, 관람 경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기록학에서는 진본성은 기록이 그것이 표방하는 바 그대로이며, 정체성과 무결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된다. 이 두 관점을 함께 보면 현대미술 보존에서 진본성
은 더 이상 물질적 원형의 보존 여부만으로 판단될 수 없고,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통해 판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은 현대미술 보존의 핵심 수단이 된다. 첫째, 작가 인터뷰, 구
술 채록, 설문지, 작업 노트, 작가 진술서와 같은 기록은 작품의 개념적 배경과 제작 
맥락을 구체화한다. 이런 자료는 보존 과정에서 무엇을 유지하고 어떤 변화를 허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VMQ(Variable Media Questionaire)는 작가의 의도를 
질문지를 통해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대표적인 도구이다. 이는 곤잘레스-토레스
의 작품처럼 설치와 재현 조건이 모호한 경우 보존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의 김형구 <하루의 정오>와 코디최 <원반 던지는 사
람> 사례는 작가 노트와 인터뷰가 실제 보존처리를 위한 방향을 설정할 때 핵심 자료
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설치·재현을 위한 기록은 작품의 반복적 구현을 위한 실행 기준으로 기능한다. 
설치 지침서, 공간 계획도, 기술 문서, 장비 목록, 설치 도면, 전시 사진과 영상은 작
품이 어떤 방식과 환경에서 구현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황인기의 <몽유
몽유> 작품에서 작가가 제공한 도면과 부품 정보는 분실된 레고 조각을 정확한 위치
에 놓을 수 있게 했다. 빌 비올라의 artist kits는 하드웨어와 설치 조건을 문서화함
으로써 이후 재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DOCAM은 구성요소 기록표와 묘사 기록
표를 백남준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대> 작품에 적용하여 작품을 재조립할 수 있는 기
준을 보여주었다. 이런 점에서 설치·재현 기록은 단순한 설명서가 아닌, 작품 구현을 
위한 기보 체계이자 실무자들 사이의 소통 매개체가 된다. 
 셋째, 생애주기 기록은 작품의 진본성을 사후에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현대미술 작
품은 시간이 흐르면서 전시와 이동, 상태 변화, 보존처리, 수리와 교체, 기술 매체의 
변경, 재설치 등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작품은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해왔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설치 보고서를 통해 작
품이 설치될 때마다 누가 어떻게 설치했고, 어떤 요소가 조정됐는지 기록함으로써 반
복 설치와 역사적인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김순기의 <주식거래>는 야후 코리아의 서
비스 중단 이후 프로그램 수정 기록이 작품의 작동 원리와 구현 방식을 추적할 수 있
는 근거가 되었다. 백남준의 <다다익선>에서는 설계 도면, 현장 사진, 관계자 기록, 
메모 등이 작품의 장기 보존 방향을 모색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는 생애주
기 기록이 단순한 관리 이력에 그치지 않고 작품 변화의 근거와 판단 과정을 보여주
는 증거라는 점을 나타낸다.



 이처럼 현대미술의 변화는 기록과 아카이브의 위상도 바꾸어 놓았다. 전통적 보존 
이론에서 기록은 작품의 물질적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 수단에 머물렀지만, 현대
미술에서는 기록이 작품의 비물질적 원형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 된다. 특히 물질적 원형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작품의 개념과 
설치 방식을 담은 정보를 보존함으로써 작품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정보의 보전’ 패
러다임이 중요해진다. 이때 아카이브는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라 작품의 진본성을 입
증하고 미래의 재현을 설계하는 증거적 기반이 된다. 

3. 결론
 
 현대미술의 비물질화는 작품 보존의 대상을 물질적 원형에서 개념, 의도, 설치 방식, 
기술 환경, 재현 조건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로 확장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미술 보존
의 핵심은 단순한 물질적 보존이 아니라, 무엇을 작품의 본질적 요소로 보고 보존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재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록은 작가의 의도와 제작 맥락을 확
인하고, 설치와 재현을 가능하게 하며, 작품의 변화 이력을 추적하는 핵심 수단이 되
었다. 
 기록관리학의 관점에서, 현대미술의 변화는 곧 기록의 역할 변화로 이어졌다. 현대미
술에서는 기록이 작품의 개념, 작가의 의도, 설치 방식, 기술 환경, 변화 이력 등이 
작품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에 기록은 더 이상 작품의 부수적 
자료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 다시 말해, 현대미술의 보존에서는 기록과 작품의 경계가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기록은 작품의 진본성을 보증하고 재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또한 현대미술 보존은 단지 작품만의 문제가 아닌, 기록을 어
게 생산하고 관리하며 보존할 것인가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미술관 기록관리의 실천과 역할 또한 재구성한다. 아키비스트는 더 
이상 기록을 수집·정리·보존하는 담당자에 머무르지 않는다. 작품의 맥락과 진본성을 
이해하고 보존 방향을 조정하고, 재현과 설치의 기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큐레이터
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작품의 보존 문제는 기록관리의 문제로 확
장되며 미술관에서 기록관리가 보존을 위한 실천의 중심 요소로 자리잡아야 함을 시
사한다. 결국 현대미술의 변화와 비물질화는 미술관에서의 기록의 위상 변화를 가져
왔고, 기록은 오늘날 작품의 지속성과 진본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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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식지
현수막

홈페이지 유튜브 SNS

숏폼 영상 댓글, 조회수 기반
시민 반응

신성일, 이은순. (2023).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충주시 유튜브 채널 댓글 분석 지자체 유튜브 PR 콘텐츠 수용 특성과
조직-공중관계성을 중심으로. 한국PR학회, 27(4), 1-37.



유튜브 정책홍보물은 공공기록물로 볼 수 있는가?

영상 파일만 보존하면 되는가?

제목, 설명, 댓글, 조회수, 썸네일, 자막, 기획문서도 함께 관리해야 하는가?

현직자는 이를 기록물로 인식하고 있는가?

Ⅰ. 서론: 연구 필요성

04
신성일, 이은순. (2023).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충주시 유튜브 채널 댓글 분석 지자체 유튜브 PR 콘텐츠 수용 특성과

조직-공중관계성을 중심으로. 한국PR학회, 27(4), 1-37.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4). 시청각기록물 관리지침.

| 유튜브를 통한 정책홍보물은 기록관리 대상인가?



유튜브 정책홍보물은 공공기록물로 볼 수 있는가?

영상 파일만 보존하면 되는가?

제목, 설명, 댓글, 조회수, 썸네일, 자막, 기획문서도 함께 관리해야 하는가?

현직자는 이를 기록물로 인식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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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연구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유튜브 정책홍보물은 기록인가?”

증거성

정보성
맥락성

업무 관련성

신성일, 이은순. (2023).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충주시 유튜브 채널 댓글 분석 지자체 유튜브 PR 콘텐츠 수용 특성과
조직-공중관계성을 중심으로. 한국PR학회, 27(4), 1-37.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4). 시청각기록물 관리지침.

보존, 활용가치

| 유튜브를 통한 정책홍보물은 기록관리 대상인가?



Ⅰ. 서론: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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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유튜브를 통해
생산·게시하는 정책홍보물의 운영 현황과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공공기록물 관리 관점에서 해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운영 현황 파악 → 기록물성 검토 → 실무 인식 조사 → 개선방안 제안

[그림 2] 연구 목적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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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제도적 근거: 공공기록물과 시청각기록물

| 국가기록원 시청각기록물 관리지침, ‘시청각기록물’ 정의

  “매체의 유형과 상관없이 영상이나 음성으로 저장·재생되는 기록물”*

공공업무 수행
↓정책홍보 목적 영상 생산
↓시청각기록물
↓등록·편철·이관·보존 대상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4). 시청각기록물 관리지침.

“정책홍보 영상은 홍보물인 동시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시청각 기록물로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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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제도적 근거: 영상기록물 관리 요소

| 지방자치단체의 유튜브 정책홍보물의 기록관리 요소?

영상 파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4). 시청각기록물 관리지침.

촬영 원본
최종 편집본

부속자료

자막
썸네일
설명문
기획안
외주계약서

플랫폼 정보

제목
설명
게시일
URL
조회수
댓글
좋아요 수

관리 정보

생산부서
생산일자
단위과제
보존기간
공개여부

김락근, 박진호. 2022. 공공기관 유튜브 동영상 아카이빙을 위한 메타데이터 핵심 요소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4), 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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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선행연구 검토

연구 흐름 주요내용 본 연구와의 연결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 기록관리 체계와 평가 관리 현황 조사 기준

유튜브·정책홍보 콘텐츠 특성, 시민 반응 정책홍보물의 기능 파악

소셜미디어·시청각기록관리 메타데이터, 보존, 지침 기록물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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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선행연구를 통한 연구 공백

| 기존 유튜브 관련 연구
홍보효과, 댓글 반응, 지역이미지, 조직-공중관계성 초점

 

   예) 신성일, 이은순. (2023), 신성일. (2024), 곽나린, 노희경. (2024)

| 기존 기록관리분야 연구
시청각기록물, 소셜미디어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의 필요성 제시

단, 지방자치단체 유튜브 정책홍보물의 행정 현장에서의 기록관리 연구 부재

| 본 연구의 특성
기존 유튜브 연구 – 기존 기록관리분야 연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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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연구 질문

RQ1. 지자체 유튜브 정책홍보물은 어떤 유형과 운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RQ2. 지자체 유튜브 정책홍보물은 공공기록물로서
어떤 기록물성, 보존가치, 이용가치를 가지는가?

RQ3. 지자체 유튜브 정책홍보물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운영 특성 분석 → 기록물성 판단 →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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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기초자료조사와 후속조사

| 기초자료조사
  대상: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식 유튜브 채널(243개)

방법: 엑셀활용 자료 수집 및 SPSS 활용 상관관계 분석
           (채널명, 채널URL, 채널 설명, 개설일, 구독자 수, 영상 수, 총조회수, 채널 로고, 채널 배너 등)

분석항목: 채널 운영 규모, 이용자 반응, 시각적 정체성, 정책 홍보물 게시 양상
구독자 수, 영상 수, 총 조회수, 평균 조회수 등의 상관관계 분석

| 콘텐츠 내용분석
  대상: 표집 채널 (최다 구독자, 최다 인구수, 최다 조회수 등)

방법: 기술적 분석 및 분류

분석내용: 정책홍보, 재난안전, 관광 및 문화, 기관장 활동 등

| 설문 및 면담
  대상: 지방자치단체 유튜브 운영 담당자, 홍보 담당자, 기록물관리 담당자

설문내용: 유튜브 정책홍보물의 기록물 인식, 기록관리 실태 및 개선요구

연구 흐름도
↓기초자료조사
↓콘텐츠 내용분석
↓담당자 설문
↓실무자 면담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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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유튜브 정책홍보물을 ‘홍보 효과’의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공공기록물로서의 생산·보존·활용 관점’에서 분석한다.

향후 연구 계획
1. 기초자치단체 유튜브 채널 기초정보 및 운영 지표 수집

2. 구독자 수, 영상 수, 총조회수, 평균 조회수 등 주요 지표간 상관관계 분석

3. 대표 정책홍보물 선정, 콘텐츠 유형 및 기록물성 분석

4. 담당자 설문 및 면담 실시, 정책홍보물의 기록관리 인식과 현황 조사

5. 수집 분석된 결과, 지방자치단체 유튜브 정책홍보물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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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기대효과

기대효과
1. 지방자치단체 유튜브 정책홍보물의 기록물성 규명

2. 디지털 정책홍보물의 수집·보존 기준 마련

3. 원본, 편집본, 자막, 썸네일, 플랫폼 메타데이터 관리 필요성 제시

4. 홍보부서와 기록관리부서 간 협업 필요성 제시

5.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시청각기록 관리체계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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